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

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

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

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

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

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하고 지속불

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

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

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

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

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

했다.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

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

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작년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

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

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

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

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

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

황은 좋아 보인다”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

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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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

쟁’ 다음으로 ‘환율전쟁’을 택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만성적 무역·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완화

를 빌미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거란 전망

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가치를 조정

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마러라고 합의

(Mar-a-lago Accord)’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가진 상쇄 효과 때문이다. 실

제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 

효과의 4분의 3 이상을 상쇄했다는 분

석이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

재정적자)’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

적 강세 때문이다. 

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준비 자

산으로 쌓아두면서, 달러 가치가 과도

하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 경

쟁력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부

활을 내건 트럼프 정부로서는 달러 강

세를 반드시 꺾을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가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

란 내용의 구체적 시나리오도 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장이 만든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에서 “징벌적 

관세 이후, 중국 등이 관세 인하를 대

가로 통화 협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만

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다. 달

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려면, 그만

큼 강한 수요(달러나 미국 국채 매수

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 경상

수지 적자는 누적된다.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저울질 중인 ‘약달러’ 조치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보고서는 ‘100년물 미국 국채

(century bonds)’를 동맹국에 사실상 

‘강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것

이다. 이 경우 약달러 속에서도 기축통

화 패권은 유지할 수 있다. � 김남준 기자

트럼프, 다음은 환율전쟁

버지니아에서 4인 가족이 주택을 마련

하려면 연 소득 12만1534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체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

한 주별 주택 구매 가능성 분석에 따르

면, 전국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35개 주

에서는 4인 가족이 중간 가격의 3베드

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있어야 했다. 

메릴랜드는 11만7505달러, 워싱턴DC

는 17만1210달러가 필요했다. 

메릴랜드는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

노이,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캔자스, 인

디애나, 미네소타 등과 함께 적은 소득

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10개주에 포

함됐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개주는 연 20

만달러 이상 벌어야 4인 가족의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리얼터닷컴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6.65%의 이자율, 10%의 다운페이먼트, 

재산세와 보험료 포함 기준, 총 주거 지

출이 소득의 30%인 연간 소득을 산출

했다.    

전국에서 주택 구매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하와이였다. 

하와이에서 3베드룸 주택의 중간 가

격 주택은 79만6947달러로, 이 가격의 

주택을 감당하려면 최소 연 소득이 22

만934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주의 하와이에 거주하는 4

인 가족 소득인 13만3656달러보다 41% 

높은 수준이다. 

하와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 소

득이 필요한 주는 메사추세츠로 74만

9950달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

기 위해 21만5816달러의 소득이 필요했

다. 3위 캘리포니아에 이어 4위 뉴욕은 

중간 가격이 65만9974달러인 3베드룸 

주택을 위해 최소 18만9923달러를 연 

수입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몬태나와 워싱턴의 경우, 

중간 가격의 3베드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17만6513달러, 17만4700달러

의 연 소득이 요구됐다. 

한편 3베드룸 주택 마련 부담이 전국

에서 가장 적은 곳은 웨스트버니지아

주로 권장 연 소득은 7만1080달러였다. 

� 김윤미 기자 

VA 연 12만2천불 벌어야 주택 장만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재협상 요구

동맹국에 미국채 매입요구 나설 듯

달러값 낮추면 무역적자 축소 가능

4인 가족 3베드룸

MD 11만8천불, DC 17만1천불 



워싱턴지역 주택 리스팅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팅 기관 브라이트 MLS에 따르

면 3월31일부터 4월6일 사이 워싱턴 메

트로 지역 신규 리스팅 주택은 2338채

로 전년동주 대비 18.4% 증가했다. 동년

전주에 비해서도 8.1% 상승했다. 

이는 브라이트 MLS가 관할하는 중

부대서양지역 전년동주 대비 평균 리스

팅 증가율 17.0%, 동년전주 대비 7.4%보

다 많은 것이다.

지역별 신규 리스팅 증가율은 스

태포드 카운티(73.2%), 매나사스 시

티(58.3%), 칼벗 카운티(50.0%), 라우

던 카운티(25.9%), 몽고메리 카운티

(21.4%), 페어팩스 카운티(18.2%), 프

린스 윌리엄 카운티(16.8%), 워싱턴

DC(15.4%), 매나사스 파크 시티(14.3%) 

등이었다.

지난주 워싱턴 메트로 지역 중간주택

매매가격은 62만달러로 전년동주 대비  

3.3% 증가했다. 동년전주에 비해서는 

1.9% 하락한 수치다. 버지니아 페어팩

스 카운티는 82만9천달러로, 전년동주 

대비 7.1% 상승했다. 

계약 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판매건수도 1890채로 전년동주 대

비 18.3%증가했다. 동년전주에 비해서

도 3.5% 증가했다. 

주택 매물을 살펴본 건수는 3만285

건으로 전년동주 대비 16% 감소했으나 

동년전주 대비 8.4% 증가했다. 

리스팅 주택 증가로 인해 기존 리스팅 

가격을 인하하는 주택도 늘고 있다.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기존 리스

팅 가격을 인하한 주택은 전체 리스팅

의 8.9%로, 전년동주 대비 7.3%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셀

러에 비해 바이어의 레버리지가 올라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트 MLS는 

연방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정책보다는 봄철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지역 주택 시장은 봄철 성수기

가 형성되는 전형적인 대서양 연안지역 

시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정책은 신규 리

스팅 활동과 가격에 미미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지만 계절적 요인을 이겨낼 힘

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옥채 기자

10일(목) 56-48

11일(금) 54-43

12일(토) 51-43

워싱턴 날씨 (℉)

13일(일) 60-45

14일(월) 73-56

15일(화) 74-47

연순향 부동산연순향 부동산703-489-6926 Executives

I-495 가까운1층 콘도 

킹스팍

방1, 화1

$1,600
4층 타운하우스

헌던

방4, 화4 1/2, 차고2

$4,100
4층 타운하우스

헌던

방4, 화4 1/2, 차고2

$3,900

(T.703-449-7629)

RENT RENT RENT

4월 9일(수)56-42

A2 2025년 4월 9일 수요일종합

VA 타이슨스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즌

MD 체비체이스 남편이 부인 살해 후 자살

MD 의회 이민자 보호법안 통과 

MD 의회 예산안 통과, 세금 등 16억불 증액 포함 

VA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권총 발사, 부모 체포

버지니아 타이슨스의 캐피털 원 뱅

크 본사 공연장(7750 Capital One 

Tower Road)에서 브로드웨이 뮤지

컬 시즌을 개막한다.

올해 5년째를 맞는 뮤지컬 시즌 개

막작은 ‘애덤스 패밀리’로 9월19일 

개막한다. 뮤지컬 시즌은 내년 5월 

‘더 뮤직 맨’ 폐막작까지 이어진다. 

이밖에도 미세스 다웃파이어, 티나-

더 티나 터너 뮤지컬 등이 상연 예정

이다. 티켓 판매는 5월7일 오전 10시

부터 시작된다. � 김윤미 기자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체비체

이스의 한 고급 콘도에서 윌리엄 스

콧 프렐린(63세)이 부인 케이트(61

세)를 살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윌리엄은 변호사, 케이트는 부동

산 에이전트로 일해왔다. 워싱턴DC

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폭력정책연

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해 평

균 1200건에 달하는 ‘살해 후 자살

(murder-suicide)’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메릴랜드 상하원의회가 지역정부와 

연방국토안보부의 287(g) 협약을 금

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7(g) 협약은 지역정부가 검거한 

범죄 이민자 정보를 특정 시간 내에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담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

정을 위해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메릴랜드 의회가 670억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33억달러의 적자 충

당을 목적으로 16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및 비용 인상분이 포함됐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납세자의 소득 세율 구간 

2개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대

금의 3%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35만달러 이상의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 2% 세금을 부과하고, 

마리화나 세율을 9%에서 12%, 스

포츠 베팅 세율을 15%에서 20%, 차

량용역 세율을 6%에서 6.5%로 인상

하게 된다. 

버지니아 스팟실베이니아 카운티의 

리힐 초등학교 3학년생이 가방에 권

총을 담아 교실에 반입한 후 총탄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카운티 쉐리프국은 사건이 7일 오

전11시에 발생했지만 범죄 의도로 

타겟을 정해 발사한 것이 아니라 우

발적인 사고였다고 밝혔다. 격발 직

후 교사는 교실 내 26명 학생을 모

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경찰

에 신고했다. 당국에서는 학생의 부

모 2명을 모두 총기관리 부실 중범

죄 혐의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체

포했다. 버지니아는 14세 미만 어린

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장전 상태

의 총기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할 경

우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 단신워싱턴 지역 주택 리스팅 18% 급증 
페어팩스 중간매매가 

82만9천불, 7.1% 상승

무장 북한군 10여명 M
<군사분계선>

DL 침범 

합참 “경고사격에 북상”
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

이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을 침

범, 군 당국이 경고 사격까지 한 뒤에야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이를 최근 다시 시작된 북

한군의 최전방 단절 조치와 연관된 것

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

면 등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접적지역에서 군의 경계 

상태를 떠보려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

후 5시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20명 가까운 북한군

이 MDL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

들은 소총을 비롯한 개인 화기를 소지

했고, 위장색의 방호복을 갖추는 등 무

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

기 이전부터 감시 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북한군이 MDL을 넘

자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

의 경고 사격 뒤에야 북상했다.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의 MDL은 역

(逆) 브이(V)자 형태로, 이들은 MDL

의 측면부에서 진입을 시작해 약 50m

가량 전진했다고 한다. MDL의 가운데, 

가장 먼 지점에서 따지면 최대 100m 지

점까지 남하한 것이다. 

북한군의 MDL 월남은 지난해 6월에

도 있었다. 최전방 불모화 작업 등을 하

던 북한군 20~30명이 중부전선 MDL

을 침범했다. 대부분은 도끼와 삽, 곡괭

이를 들고 있어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

던 병력으로 추정됐다. 군 역시 수풀이 

우거져 이들이 MDL 표식을 제대로 식

별하지 못해 이뤄진 ‘단순 침범’으로 판

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남하한 병력은 작업 

복장이 아니라 무장했다는 점을 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MDL 침범이 벌

목이나 지뢰 매설과 같은 최전방 단순 

작업이 목적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살펴

보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아직 불모화 작업을 하

지 않은 최전방 지역을 사전 정찰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국의 리더십 공

백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군은 

북한군이 최전방의 경계 이완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MDL을 넘었을 가능

성 등을 열어 놓고 분석 중이다. �

� 이근평·이유정 기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

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

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

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

(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

(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

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

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

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

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

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

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

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

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

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

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

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

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

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

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

(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

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 김윤미 기자 

2025년 4월 9일 수요일 A3

대선 D-30  SPECIAL  

종합

워싱턴DC에서 6월14일 육군 창설 250

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다. 

지역 언론 워싱턴 시티 페이퍼가 최

초 보도한 사실을 국방부와 워싱턴DC 

정부가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육해공군

과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위치한버지

니아 알링턴 카운티 등에 “6월 14일 펜

타곤에서 백악관까지 4마일에 걸친 군

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육

군 창설기념일을 맞춰 군사 퍼레이드

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

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규

모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나 뮤리

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반대하고 

의회가 행사 비용이 9200만달러를 지

원하지 않아 번번히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방

문 당시 군사 퍼레이드에 감동받아 미

국에서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원했었

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서도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의지를 드

러냈다. 

바우저 시장의 반대를 우려해 워싱

턴DC 자치권 박탈과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해 연방정부 공권력을 직접 

투입할 것이라고 압박해 왔다.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 도로에 

탱크가 지나간다면 도로 팟홀 보수 공

사에 수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

두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2026

년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국가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행

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 기한도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

까지로 못박았다. 

2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새롭게 재탄

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육군이 자

랑하는 아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험비 

군용 차량, 헬리콥터 등 각종 첨단 무

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 김옥채 기자

6월14일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예정

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

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

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

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

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

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

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

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

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

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

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

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

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

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

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

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김윤미 기자  

미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면…

한국 법원 “병역기피 의도 아니다”
시민권 신청비 전액 또는 50% 할인 혜택도 가능

연방정부가 다음달부터 800달러 이하 

제품도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

운데, 값싼 제품으로 미국을 공략해 왔

던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는 미국 중소기

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테무, 쉬인 등이 이미 미국

에 물류 창고를 확보하고 대비책을 수

립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 소매업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를 폐지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

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도 관

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상품 가격의 30% 또는 개당 

25달러로, 6월1일 부터는 개당 50달러

로 인상된다. 미국은 1938년부터 소액 

물품의 관세를 면제했다. 

면세 한도가 2015년 200달러에서 800달

러로 상향조정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큰 혜택을 얻었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 생일과 겹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 프랑스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소액 관세 면제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

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

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

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

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

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

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

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

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

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

로 추산했다.

  남가 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

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

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

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

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

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

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

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

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

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

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

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

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

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

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

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

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의 탄핵에 대한 이견으로 주먹다짐을 벌

인 끝에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한 일

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관련자들에게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7일(한국시간)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항공사 국제선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 

간 몸싸움은 지난해 12월 19일 일어났

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

으로 향하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현

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호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등에 대

한 의견을 말하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급

기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부상을 당해 구급 

차량에 의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으로 비행에 나섰던 두 사람은 

결국 귀국편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각각 다른 비행기로 귀국했다. 대

한항공이 대체 인력을 급히 브리즈번으

로 보내면서 운항에 차질은 없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면직 처분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1명은 3개

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측이 중징계를 결정한 데는 운항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이른

바 ‘레이 오버’ 기간에 휴식을 취해야 함

에도 상호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데다, 

회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판단

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

태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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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세금까지  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연 최대 5500불 추가 부담 

불가피 중산층 타격

오렌지카운티 사우스코스트플라자몰 수입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 박낙희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들 주먹다짐
윤석열 탄핵 놓고 몸싸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

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

정거장(ISS)을 향한 첫 여정을 시작했

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

27 우주선은 8일 오후 1시 47분(한국시

각) 카자흐스탄 우주기지에서 발사됐

다.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

사로 선발된 뒤 첫 임무다.

　조니 김은 이번 임무에서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조니 김과 함께 러시아 우주

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가 탑승한 이 우주선은 약 

4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57분 ISS

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

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

이자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사라는 화

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으나 개인적 

상처를 성장의 원동력을 삼았다. 해군 

근무 중 NASA 우주비행사인 스캇 켈

리를 만나 롤모델로 삼게 됐다고 한다. 

NASA가 지난달 공개한 인터뷰에서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전지판

을 수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며 “그 

과정에서 우주 유영을 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 　정재홍 기자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7월 2일부터 인

천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오가는 노선

에 정기편을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호놀룰루 취항으로 에어프레

미아의 미주노선 정기편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총 4개로 늘

었다.

  매주 월수금토 인천국제공항에

서 밤 10시30분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

전 11시50분 호놀룰루국제공항에 도착

하고, 호놀룰루에서는 낮 2시10분에 출

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8시20분(+1

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운

항 스케줄은 정부 인가 조건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어 여행 전 일정을 필히 확

인해야 한다.

  항공권 예매는 지난 7일부터 에어프

레미아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대리

점 등에서 시작됐다. 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권 예매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매 일자에 따라 총액 운임은 일부 변

동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팀에 상호 관세 등과 관련해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할 것을 지시

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이같

이 전했다.

그는 “모든 개별 협상은 그 나라의 시

장, 수출, 미국의 수입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독특한 것이 돼야 한다”라

고 말했다. 그는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

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고 재

확인하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산 제품

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터무니없

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산업을 차단

함으로써 부당하게 부유해졌다는 것

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

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들을 것’이란 것

이다”라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

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무역 협상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

원장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전 세계

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

고 재확인했다.

우주로 간 한국계 조니 김  8개월간 ISS서 임무 에어프레미아 호놀룰루 정기 취항

트럼프, 국가별 맞춤형 관세 협상 지시

하버드의대를 졸업하고 우주비행사의 꿈을 

이룬 조니 김.� [사진 미 항공우주국]

7월 2일부터 주 4회 운항

동맹국등 우선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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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역전쟁 설계자,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벽돌공, 무역전쟁의 배후 

조종자.

　미국 언론이 피터 나바로(75)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을 가리키

는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을 꽉 채우고 2기에도 발탁된 경제 

관료는 그가 유일하다. 두 사람의 관계

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

프가 LA타임스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책 10권 목록을 공개했는데, UC어바인 

교수였던 나바로의 공저 중국이 부른 

죽음(Death by China)을 6위에 올린 

게 인연이 됐다.

　나바로는 이 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미

국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견해였다. 당시는 중

국의 성장이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

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할 때였다. 나

바로는 2012년 배우 마틴 쉰 내레이션

으로 동명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 트

럼프는 “이 중요한 다큐멘터리는 사실

관계와 수치,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

에 대한 우리 문제를 보여준다. 꼭 보

라”고 추천했다.

　두 아웃사이더는 손을 잡았다. 관세

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핵심 수

단으로 본 나바로와 자칭 ‘관세 맨’ 트

럼프가 의기투합했다. 나바로가 2019

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

해 상호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한 지 6

년이 흐른 지난 2일 트럼프는 90개국에 

10~50%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나바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바

가지를 씌운다”고 믿는다. 그는 보스

턴 공영방송(WBUR) 인터뷰에서 “우

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1950년대부터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계의 돼지저금

통 역할을 해왔다”면서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한 무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공장 등 제조업 기반 붕괴는 

블루칼라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졌다

는 게 나바로의 생각이다. 그는 역순으

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일자리를 만들

려면 제조업 기반을 살려야 하고,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생산을 장려

하면 제조업도 살고 무역적자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나바로는 2023년 헤리티지재단이 펴

낸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제안

서 ‘프로젝트 2025’에서 무역 편을 집필

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방위산업 기반

과 공급망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이 전

쟁해야 할 상황, 즉 유럽·일본·대만 같

은 주요 동맹을 지원해야 할 경우 ‘민주

주의의 병기창’ 역할을 한 제1·2차 세계

대전 때처럼 필요한 무기나 재료를 제

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썼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나바로는 불공한 무역의 핵심 원인

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특히 최혜

국대우(MFN)를 지목한다. MFN은 한 

국가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 나머지 

회원국에도 최저 관세를 부과해야 한

다는 원칙이다. 차별을 금지해 자유무

역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교수 때부터 중국 불공정 무역 비판

14년 전 트럼프 “나바로 책 좋다” 

나바로, 트럼프와 상호관세 설계

“전세계가 미국에 바가지”

트럼프의 관세책사 나바로

회원국을 동등하게만 대우하면 관세를 

높게 유지해도 되기 때문에 관세가 낮

은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

다. 고관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할 인

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평균 MFN 관세는 3.3%, 한

국 13.4%, 중국 7.5% 등이다.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은 국가 간에는 FTA 

관세가 우선 적용되지만, 미국이 FTA

를 체결한 나라는 많지 않다. 나바로는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트

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고장난 세계무

역 체계를 고칠 것”이라며 WTO의 실

패를 미국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

다고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광

범위한 고율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

어올려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

고 지적한다. 나바로는 “관세를 세계 최

대 시장이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생

기지 않는다”고 맞선다. 그 이유로 “미

국이 물건을 사줘야 생존하는 수출 의

존형 국가들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 확실하

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참모들과 무역정책을 토론

하다가 온건파의 ‘저항’에 부닥칠 때면 

“나의 피터는 어디 있냐”며 나바로를 

찾는다. 중국, 그리고 세계 무역이 미국

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기 어

려웠던 14년 전 ‘중국 매파’ 나바로에게 

트럼프는 한 줄기 빛이었으며, 트럼프

에게 나바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만드는 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책사다.�

� 박현영 경제선임기자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은 고장난 세계 무역 체계를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 [AP=연합뉴스]

향후 인공지능(AI)은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일부 서

비스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기술 발

달의 위협을 덜 우려해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

근 인간의 감정과 판단력이 동시에 필

요한 직업은 AI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인적자원 관리 

및 리더십 교수인 요헨 멩게스는 “이발

사나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즉

각적인 기술 위협에 덜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감정적인 요소가 가미

된 직업은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직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

도 사람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

응하기 위해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

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직업을 집어

삼키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스콧 

러셀은 “영향을 받지 않을 역할은 생각

할 수 없다”며 “많은 역할이 사람과 AI

의 결합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측

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

해 10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AI가 장기적으로 자

신의 직업 전망을 좋게 만들어줄 것으

로 기대하는 근로자는 단 6%에 불과하

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0% 이상은 AI

가 자신의 직업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

라고 응답했다.

AI가 점령할 수 없는 직업은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기념 백악관 방문  2024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LA 다저

스 선수단이 7일 백악관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저스 선수단을 초청,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을 시리즈 최우수선수

(MVP)로 칭하며, 그와 악수를 나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크레이튼 커쇼(왼쪽) 선수로부터 등 번

호 47번이 적힌 유니폼을 선물받았다.� [다저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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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번지는 신천지…탈퇴 신도 “동물취급 받았다”
프랑스 정부 산하 기관이 ‘문제적’ 복음

주의 교회들이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고 경고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거론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

앵에 따르면 ‘이단 종교 퇴치 부처 간 합

동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프랑스 내에서 1천550건 이상의 이

단 종교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최근 당국이 1984년 한국에

서 설립된 신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

했다. 신천지는 자칭 메시아인 이만희

가 설립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9년 전 프

랑스에 설립된 이후 신도가 1천200명에 

달한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신천지

와 관련해 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도 약 

50건에 이른다고 한다.

르파리지앵은 2019년 신천지에 빠졌

다가 올해 1월 빠져나온 한 신도의 증언

도 세세히 소개했다.

올해 26살인 사브리나(가명·26)는 

2019년 7월 파리 전철 플랫폼에서 두 명

의 여성을 만났다. 이들은 사브리나에

게 “믿음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겠느냐”

고 접근한 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며 

다음 모임에 나오라고 초대했다.

지방 출신으로 파리에서 외롭게 생활

하던 사브리나는 친구를 사귈 수 있겠

다는 생각에 그들의 모임에 나갔다.

사브리나는 “나는 ‘ECA 아카데미’

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만, 그건 위장이었다”며 “그들은 자신들

이 이단이라는 걸 숨기려고 가짜 이름

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브리나는 신천지 프랑스 본부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며, 그가 임박한 

종말로부터 구원됐다는 말을 들었다.

사브리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초반

에 받았지만, ‘임무를 띤 자’가 될 때까

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 이면에는 어둡고 폭

력적인 면이 존재했다. 누군가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훈련 캠프’로 보내

졌다.

사브리나는 “3개월 동안 30명이 한 

방에서, 그것도 바닥에서 자야 했다. 

오전 5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밤 10시

부터 자정까지 성경 공부가 있었다”며 

“한 번은 누군가 화장실 물 내리는 걸 

깜빡해서 자정에, 야외에서 팔굽혀펴

기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사브리나는 신천지에서 정신적 통제

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사브리나는 “그들은 나에게 ‘남자 친

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브리나는 

일도 절반으로 줄였다.

사브리나는 “매달 수입의 10%를 십

일조로 내야 했고, 한 번은 한국에 사원

을 지어야 한다며 800유로를 요구받기

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대화

하는 것, 신천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 등을 금지했

고, 심지어 가족을 만나려면 허락받아

야 했다고 사브리나는 주장했다.

사브리나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

각을 죽여야 한다’고 들었다”며 의심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옳은 곳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

문에 이런 학대를 참아냈다”는 사브리

나는 올해 11월 또 다른 훈련 캠프 소식

을 듣고 탈퇴를 결심했다. 사브리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

다. 우리는 동물 취급을 받았다”고 떠올

렸다.

신천지 측은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신천지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심리

적 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훈련 캠프는 “오로지 영적 훈련일 뿐”

이고, 인터넷 검색이 금지되지 않으며 

교회 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가족이나 친

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한 적도 없으

며, 십일조나 헌금은 “전적으로 신앙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내 신천지 활동� [신천지 프랑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으로

의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

지시간)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

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미

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

고, 희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

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

국이 이미 중국에 적용한 20% 관세에 

상호관세(34%)와 추가 관세(50%)까지 

더하면 총관세율은 104%에 달한다. 다

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외 다른 나라

와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

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로 권익을 수호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고집만 내세운다

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

고 밝혔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요행을 바

라지 않고 충격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설을 1면에 게재했다.

　한국 경제는 비상이다. 지난해 기준

으로 대중 수출이 1330억 달러로 가장 

많고, 1278억 달러인 대미 수출이 그다

음이다. 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전

체 수출의 38.2%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2%)을 성장 기

여도로 쪼개 보면 내수는 0.1%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은 1.9%포인트다. 

지난해 경제 성장의 95%는 수출 호조 

덕분이었다는 의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은 “한·미·중 세 나라의 무역 

구조의 큰 줄기 중 하나는 미국으로 가

는 중국산 완제품의 중간재를 한국이 

공급하는 형태”라며 “중국의 대미 수

출이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의 성장률이 정부(1.8%)와 한국은행

(1.5%)의 전망치에 도달하는 건 어렵다

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

행 JP모건은 8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

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조정했

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불과 일주

일 만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

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관세 인상

을 비롯해 국내 정책 환경과 대외 악재

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

다”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주간

거래 기준 전날보다 달러당 5.4원 내린

(환율 상승) 1473.2원으로 거래를 마쳤

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

융위기가 덮친 2009년 3월 13일(1483.5

원)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낮다. 야간거

래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한때 달러

당 1480원까지 밀려났다.

　원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

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이날 한국시간

으로 오후 5시 달러당 위안화는 한 달

여 만에 달러당 7.3위안대로 하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중국이 위안

화 절하를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

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5.57% 폭락했던 코스피도 

0.26%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전날 대비 6.03% 오

르며, 전날 낙폭(-7.83%)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

했다.

　미국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

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국내외 기

업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1조9000억 달러(약 280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계산도 복잡

해졌다. 국제 무역 전문가인 테레사 포

트 미국 다트머스대 부교수는 “세계 무

역 시스템에 불확실성을 가져옴에 따라 

이제 누구도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

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이는 분명 미국을 투자하기에 덜 매

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

자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의 관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증

가시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본

다”고 말했다.� 염지현·장원석 기자

관세 최고 104% 트럼프, 대중 위협 중 “단호히 반격”
5% 떨어졌던 코스피, 소폭만 상승 

일본 증시, 전날 낙폭분 회복과 대비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

화당 후원자인 억만장자 켄 랭곤은 “트

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너무 높다”

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서) 잘못

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인 홈디포의 공동 창

립자인 그는 시장 상황과 관련해 “베

트남 상호관세 46%는 헛소리이며, 중

국에 대한 상호관세 34%도 너무 공격

적이고 성급했다”며 “그 빌어먹을 관

세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

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모든 수입품

에 10% 일괄 관세를 먼저 매긴 뒤에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게 

관리하기 쉽고 건설적이었을 것”이라

고 했다.

　앞서 트럼프 지지자인 빌 애크먼 퍼

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심

각한 정책적 실수”라며 “스스로 유발

한 경제적 ‘핵겨울(nuclear winter)’”

이라고 짚었다. 관세전쟁의 후폭풍을 

핵전쟁이 발생하면 닥칠 수 있는 일시

적 빙하기에 빗댄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도 트럼

프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테

슬라 이사회 일원이자 요식업체 경영

자인 킴벌은 7일 X에 “(트럼프의 관세

는) 미국 소비자에게 구조적이고 영구

적인 세금”이라며 “트럼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통

령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 서유진 기자 

트럼프 억만장자 친구들도 “관세 계산법,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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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

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2017년 3월 이

선애 전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지난

해 12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국회 선

출) 등 권한대행의 임명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 행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

한 헌법·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

황에서 대통령 몫 3인 임명권까지 행사

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 행

위이므로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

설이다. 실제 황교안 대행 체제 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대통

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해

석에 근거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

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

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안을 송부한 뒤 20일 이내 국회가 청문

회를 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대행을 재탄핵해 직무

정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저지 방법이

란 지적도 나오지만, 이후 ‘대행의 대

행’의 임명을 막진 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

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

겠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

구권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장영수 고

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

의 지명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

인이 있어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김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

배·이미선 헌법재판관(4월 18일 퇴임)

의 후임자(대통령 몫)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

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

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

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

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

핵·파면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

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

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

판관을 임명했었다. 하지만 이 전 재판

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

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

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

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

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

함해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민

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

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

된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

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왔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넉 달

여 만에 임명됐다. 두 지명자가 헌재에 

합류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

한창·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

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

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

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세력 알박기”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

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

소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 김규태 기자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2인 합류 땐 헌재 보수우위 재편

민주당 “내란 세력 알박기” 반발

한덕수의 깜짝카드,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헌재 4
<보수>

 : 3
<중도>

 : 2
<진보>

 보수우위 재편…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확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이완규·함

상훈)를 지명한 건 사실 꽤 오래전 결정

한 일이라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

일 직무에 복귀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

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

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심 참모들에게 밝혀 왔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

지를 당한 87일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

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

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재판관 

지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해 왔

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 심사를 마

치고, 그 이후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인사청

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

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

이라 주장해 왔던 한 대행이, 헌정 사

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

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리

실은 먼저 헌법과 법률을 내세운다. 헌

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

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

가 아니라, 파면으로 궐위된 상태에선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무리가 없

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6조 3항

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

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

다”고 나와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

을 찾아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조항을 들며 후보자 지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헌재의 구도를 염두에 둔 

지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행 측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마은혁 재판

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

곳에서 제기됐다”며 “제2, 제3의 마은

혁이 임명될 우려가 한 대행에게도 전

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

어 사법부까지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

는 점이 한 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되면 ‘헌법 84

조’(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

을 헌재가 실제 심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 헌

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

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두·

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설’이 확

산하고 있다.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관

리형 리더’라는 점과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표를 ‘막산이’, 한 대행을 

‘갓생이’라고 지칭하며 “안동 출신 막

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날 한 대행과 만났던 윤상

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필요성을 전했지만 ‘생각해 본 적

이 없다’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한 대

행도 최근 총리실 간부들을 만난 자리

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모든 

대국민 담화마다 이 자리가 자신이 마

지막 소임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선에 

출마하진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인·김기정 기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왜

직무복귀 뒤 지명의사 계속 밝혀

우원식 “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한, 차출설엔 “대선의 ㄷ도 말 말라”

국무회의 마친 이완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

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 다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임명 불가” 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첫 지명

대행의 권한범위, 명확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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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더

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한 대

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 성

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

제처장과 보수 성향의 함상훈 서울고

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도

중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는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

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

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을 ‘토끼’

에 비유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특히 “내란 세력 알박

기”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

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

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

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

옥)에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

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

에 속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에 대해 이 처장은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

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

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

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잡

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

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

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군소 정당들은 즉각 한 

대행 재(再)탄핵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탄핵에 대해선 신중

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즉각 탄핵해

야 한다”(정진욱 의원)는 요구가 있지

만, 실질적으로 지명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으로 압박한다

고 한 대행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없

고, 탄핵된 후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면 

끝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더군다

나 사퇴 후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다는 얘기까지 도는데 탄핵은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지명

을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 성지원·김정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전격 사

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6·3 대선에 잇따라 뛰어

들면서 내부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

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

다.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

로 공식 확정된 직후였다. 김 전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

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사의 표명하

고 출마하게 됐다”며 “국태민안(國泰

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

다)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조만간 국민의힘에

도 입당할 예정이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

낸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사태 후 줄

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

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모아왔다. 현

재 가장 유력한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

인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제가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안타까

운 정치 현실과 국민의 답답함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뜻밖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우리나라의 헌법 구

조와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냐는 점을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날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

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군 중에서 처음

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

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한민국

의 미래를 법률가 출신이 아니라 미래

를 바라보는 과학자와 경제인에게 맡

겨야 한다”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

을 해서라도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

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일정도 속속 정

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각각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선 캠프인 

국회 앞 대하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한

다. 국회 앞 맨하탄21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후

반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8일 “(출마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선판에 

등장하자 견제구도 나왔다. 홍 시장은 

8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수 형

(김 전 장관)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며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했

다. 그러면서 “대선을 안 해 본 사람들

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

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은) 

필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로의 

확장성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과 함께 예비경

선(컷오프) 방식을 논의한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두세 차례 컷오프 과

정을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디션 프로그램처럼 라운드를 거칠 때

마다 1명씩 탈락하는 방식도 가능하

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뽑게 

된다. 일부 후보는 본선 경쟁력 반영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쳐 100% 여론조

사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페이스

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 룰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도는데,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을 이

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

세워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을 촉구

했다.

　범보수 진영에 속한 이준석 개혁신

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

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나를 내쫓은 

일에)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황교안 전 자유

한국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자리 내려놓고 공약 올리고  보수 주자들 속속 출마 공식화

김문수, 장관 사퇴  오늘 출마선언

안철수 출마선언, 한동훈은 10일

홍준표 14일, 오세훈 주후반 출사표

국민의힘, 오늘 컷오프 방식 논의

대선 출마 내비친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됐다. 투표일을 불과 55일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국민의힘 후보군이 10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8일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내비친 예비주자들. 왼쪽부터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가나다순).�

이재명 “한, 대통령 된 걸로 착각”  국민의힘 “용단 내린 것”
민주당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한 권한대행 재탄핵엔 신중 기류

국민의힘 “빨리 인사청문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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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개헌 엇박자’를 두고 정치권

이 시끄럽다. 우 의장이 지난 6일 제안

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

조 개편을 이 대표가 다음 날 거부하면

서다. 8일 민주당과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최근 두 차례 만나 

개헌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

면 하루 뒤인 5일에도 만났다. 이때 권

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논의했고, 이 대

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우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개헌 

추진에는 다수당 대표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라며 “우 의장은 이 대표와 6일 

담화 일정부터 그 내용까지 사전 논의

했다. 충분히 교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

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

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

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

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

자는 “우 의장으로선 이 대표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

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엔 공개 발언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가 영향을 끼쳤다

는 관측이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오전 9시쯤 회의장에 앉

자마자 “4년 중임제가 개헌의 방향으

로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평

가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고 한다. 

우 의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

치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러면

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

령 재임 중엔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렵

다.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

당이 경계해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 의사

를 쏟아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

표님 생각과 달리 권력구조 개편은 함

부로 꺼냈다간 국민의힘으로부터 ‘3년 

임기 단축’이란 압박 공세만 받고 블랙

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조

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습이 우선

돼야 할 상황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면

을 전환하는 어젠다”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단

일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묵묵히 듣던 이 대표는 “(회의할) 시

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논의 수렴

을 요구했고, 결국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법을 국방위에서 개정해 보려 했

지만, 이 부분은 개헌 없이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계엄 요건 강화와 5·18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이란 최소한의 개헌만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개

회의에서 이 제안을 그대로 옮기며 “이

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

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

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

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그러자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대표가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하고 개헌을 거부

하고 있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양손

에 의회와 당을 쥐고 총통처럼 휘두르

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에선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개헌특위

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

온다.� 윤지원·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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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

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을 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

서, 김민기, 김종우)는 8일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원심 유죄 판결을 모두 파

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

사후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시의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길)이 2013년 

2월 시의장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일

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거수투표로 

재표결에 부쳐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행위가 부정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김만배가 최윤길을 화천대유 부

회장으로 채용하고 뇌물을 공여했다

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것 없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의

장이 2013년 2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

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

켰다며 2022년 2월 김씨와 최 전 의장

을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

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현실화되

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고 11개월간 

급여, 법인카드 명목으로 8000여만원

을 받았다는 혐의다.

　한편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공

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

임 등)로 2021년 11월 기소돼 서울중앙

지법 형사22부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손성배 기자

‘대장동 개발청탁 혐의’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항소심 무죄

“4년 중임제가 맞지 않겠나” 했던 이재명, 강경파 손 들어줬다

김민석·진성준·조승래 등 반개헌파

“내란 수습 우선  물리적 시간 없다”

7일 비공개 최고위서 우원식에 반발

박찬대, 의장·원내대표 회동에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

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헌을 놓고 ‘엇

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

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던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이후 세 번째다. 적자는 2008년부터 

17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

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

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

인트 올라갔다. 해당 수치 역시 2020

년(5.4%)과 2022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

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

정준칙을 내세웠지만, 3년 연속 달성

에 실패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

(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43조5000억

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61조2000억원 흑자)까지 

차감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총수입이 예상보다 적었던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조

8000억원 적었는데,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세수 펑크’에 정부는 계획보다 총

지출을 18조6000억원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등

을 통해서다. 그러나 약자 복지 등에 

대한 지출 증가에 따라 막대한 적자

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

인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계획보다

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채 발행 

대신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

에서 약 17조원을 끌어온 효과다. 지

난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

무 비율은 2023년 46.9%에서 지난해 

46.1%로 0.8%포인트 개선됐다. 그러

나 이 수치는 앞으로 상승세를 탈 전

망이다. 기재부는 해당 수치가 2028

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국 불안과 미국발

(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상당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전망

돼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중 기자 

세수 감소 여파, GDP 대비 4%

무역갈등에 올해도 적자볼 수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4조  코로나 기간 빼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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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수요일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윤

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구속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날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데,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

제 윤석열이 파면돼 수사를 막을 걸림

돌도, 수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사필귀정

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확인하고 싶

어 한다”며 “검찰은 지체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야 한다. 늑장 수사, 뒷북 수사, 선택적 

수사 같은 소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

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은 더 이상 없다”며 “검찰은 민간인 윤

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느

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닷새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

에 대해서도 “관저의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 불법 증축 의혹도 있

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

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

우 크기에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 증

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소통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사법

부에 요구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

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

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빠르

게 구속하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파

면된 대통령을 ‘황제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

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 중 탄핵소추 인용 결

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대상에 제

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및 예우를 방지해 국

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민주·혁신당, 윤 공세 지속…“민간인 윤 재구속해야”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

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1060일) 만에 물러났다. 가장 빨리 뜨

고, 가장 빨리 진 벼락스타였다.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못 본 장면도 여럿 남

겼다. 그 중 결정적 몇 장면의 비하인드

를 전한다.

　#영어 약한 윤, 연설문 통째 암기

　2023년 4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열광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잡는 사

진은 최고 수준의 한·미 관계를 상징하

는 모습으로 각인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노래 부를 계획

이 없었다. 만찬 직전 백악관이 돈 매

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선물로 마련했

다는 말을 들었지만, 무대로 이끈 건 

바이든의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뒤 기자 간담회에

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아주 망

신당할 뻔했다”고 회고했다. 참모진 사

이에선 “윤 전 대통령이 9수를 하며 했

던 다양한 경험이 도움됐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미 의회 영어 연설도 

화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만찬 다음날 

미 의회를 찾아 40여분간 구한말 미국 

선교사에서 시작해 6·25전쟁 영웅과 

한·미 동맹의 미래로 이어지는 연설을 

이어갔다. 61번의 박수갈채가 터졌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영어에 강하지 않

다. 하지만 이날 연설을 위해 며칠간 집

무실에서 A4 용지 18쪽 연설문 전체를 

달달 외웠다. “부끄럽지만 좀 도와달

라”며 30대 외교관 김원집 행정관 등에

게 도움을 요청해 문장과 발음을 다듬

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영어 실력

을 높이 산 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통역 

없이 말을 걸어와 윤 전 대통령을 당황

하게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

들에게 “다들 내 영어 실력을 너무 과

대평가하더라”며 웃었다.

　#이념이 가장 중요

　2023년 8월 29일. 윤 전 대통령은 국

민의힘 연찬회를 찾아 주먹을 쥐며 이

렇게 말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

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외교에선 형식과 의전도 내려놓고 

국익과 실리를 추구했던 윤 전 대통령

이지만 국내 정치에선 반대였다. 그 2

주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를 교란한다”고 한 데 이어 이념 공세

를 본격화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

란 등 역사 전쟁도 벌였다. 이 과정에

서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이철

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아버지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

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교수

와도 멀어졌다.

　이념 전쟁의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

궐선거 참패였다. 그해 10월 열린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서 형이 확정돼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났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

시 공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선

고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교훈 후보(현 강서

구청장)에게 17%포인트 차이로 대패

했다. 민심이 이념 전쟁에 채찍을 든 것

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는 이념의 

‘이’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는 얘기가 돌았다. 계엄 선포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헛말이 됐지만 말이다.

� 박태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에도 서울 한남

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관저에

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사저

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하는 장

면이 포착됐다. 현재로선 11일 퇴거가 

유력하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서초동 아

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이라 경호 계

획 등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

다”며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8일 라디오에서 “8명의 헌

법재판관 모두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

문에 저희 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는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선 조경태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

선은) 필패”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

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

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

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전직 대

통령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

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로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

겠다는 목표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생각뿐”이라

고 했다.� 장서윤 기자 

관저 이삿짐 서초동으로  윤, 11일쯤 퇴거할 듯

30대 외교관의 ‘발음 과외’  윤, 미 의회 연설문 달달 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며칠간 A4 용지 18쪽 통째 암기 

해외정상 통역없이 말 걸어오기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합동 연

설을 하는 모습.  하루 전 백악관 국빈만찬에선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선 “윤 절연”vs“분열 안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정부·국회에 첫 대화 요청  의
<2026년도>

대정원 동결도 동의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정

부·국회를 향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

해달라”면서 대화를 요청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도 ‘3058명 동결’이란 정부안

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1년 2개월

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8일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

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

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

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 의

사를 밝힌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일까지

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했다. 하지만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이제 대화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무리

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전공의·의대생이 입었던 상

처도 많이 위로받았다고 평가한다”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전공의·의

대생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탄핵

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는 정원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

이 있었다”면서 “(강경파인) 박단 부

회장의 발언권도 많이 약해졌다”고 전

했다.

　대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한 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

다”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 결

정을 도와줄 국회 측이 들어가야 한다”

고 했다. 지난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

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동의한다

는 입장도 처음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

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

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말

장난”이라고 비판하거나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김택우 회장)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에 들

어올 수 있는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하

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서) ‘내년에 다시 (2000명 증원된) 5058

명을 뽑을 거야’라는 식의 언사는 앞으

로 없어야 한다”며 정원 동결을 빨리 확

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외쳐온 ‘필

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주장도 누그러

뜨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

은 고수하긴 했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세부 내

용이 불합리한 게 많으니 제대로 점검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남수현·채혜선 기자 

의협 “윤 파면 뒤 분위기 바뀌어”

의정갈등 논의 테이블 마련 제안

정부 “임원 연봉 많다” 지적에도  음
<음악저작권협회>

저협 회장 2배로 올렸다

20대 여성 A씨는 작곡을 시작한 3년 전

부터 지금까지 대중가요 60여 곡을 만

들었지만, 월 저작권 수입은 30만원 대

에 불과하다. 간혹 연간 수억 원의 저작

권 수익을 올리는 작곡가들이 미디어

에 등장하지만 그런 사례는 현실과 거

리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A씨는 

“아이돌 앨범 작업에 끼지 못하는 작곡

가들의 수입은 고만고만하다”며 “주 4

회는 입시 레슨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작곡가·작사가들의 저

작권을 관리해주고 저작권 수입의 약 

10%를 떼가는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작권 단체

들은 임원 회의비로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

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

권 단체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

만원, 업무추진비 1억7700만원 등이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1억800만원)의 두 배 가까

운 액수다. 음저협은 회장 보수 인상을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했고 추가열 

회장은 14개월분의 인상분 소급액 약 

9900만원을 최근 일괄 수령했다. 소급

분까지 합해 2024년 한 해만 4억 2800

만원을 받은 셈이다.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체

부 지적에 따라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

진비 편성액은 지난해 월 2000만원에

서 올해 월 1500만원으로 줄었지만, 문

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

흥원(월 350만원), 한국관광공사(월 

166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

도적으로 높다.

　문체부는 그 외에도 비상임이사 회

의비 상한선을 정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를 무시

했다. 지난해 음저협 비상임이사 18인

이 가져간 회의비는 1인 평균 3000만

원, 최대 4870만원이다.

　임원들의 보수·수당에 비해 회원의 

저작권료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지

난 한 해 동안 음저협 회원이 받은 1인

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66만원에 불과

했다. 

음저협 전체 회원(5만5544명)의 74%

를 차지하는 준회원의 1인당 월평균 저

작권 수입은 28만8000원이다.

　음저협은 “지난 10년간 협회가 징수

하는 저작권료가 3배 이상 늘었고 회

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됐

음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인상은 과도

한 수준이 아니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고 반

론했다.

� 홍지유·최혜리 기자

저작권 관리로 수입 10% 떼는 구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는 0.03%”

공공기관 일자리 찾아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송봉근 기자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  ‘2025 여의도 봄꽃축제’가 8일 개막했다. 이날 평일임에도 여의도 윤중

로를 찾은 시민들은 포근한 날씨에 활짝 핀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했다. 기상청은 오늘(9일) 오후

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봄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알리페이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

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

어간 이용자 개인정보가 4000만 명에 

달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

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

원 제재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중징계는 아닌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금융위원회

다.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원

안보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줄

어들 수 있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

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

에 역대 최대인 53억원대 과징금을 부

과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

카오페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결제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감원이 

적용한 신용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

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

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도 받는다. 　

� 정진호 기자 

알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자회사>

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15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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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두 번째 현직 대통령 추락이다. 모두의 

비극이다. 계엄이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떠나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 5169만 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엔 준비도, 자질

도, 덕성도 부족했다. 탄핵심판 국면에서 평생을 

나라에 헌신해 온 군인 등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증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가장 실

망스러운 장면이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결말을 낳는지 깨닫는 데 다시 2년

11개월이 허비됐다. 

  윤석열 정권 1060일은 무엇보다 대화·타협·협

치·포용·통합 등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요건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부족한 평생 검사 출

신 리더의 한계를 절감한 시간이었다. 헌재는 “국

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

한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

버렸다”고 꾸짖었다.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다고 착

각했던 헌법과 민주주의에 의해 결국 그는 단죄

됐다. 주범은 그였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 참극의 공범이다.

  보수 대통령 두 명의 잇따른 낙마라는 재앙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치 초년병 대통령보다 더 큰 

‘역사의 죄인’이란 낙인을 피해가기 힘들다. 용산 

눈치보기와 제자리·기득권 지키기로 날을 새워 

온 자신들의 소탐대실 때문이다. 지난 2년 반 헌법

(정치적 중립, 법 적용의 평등), 민주주의(대화와 

협치, 삼권분립) 원칙을 거스른 윤 대통령의 적잖

은 일탈들이 이어졌다. 여당 전당대회의 허수아

비 당 대표 강압, 공천 개입, 이준석·한동훈 여당 

대표 쳐내기, 숱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외면, 무

리한 의대 증원 강행, 야당과의 대화 거부, 고교·

대학·검찰 인연의 후견주의 정실 공직 인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할 책무를 위반했

다”고 헌재는 심판했다. 그런데 그 위헌·위법의 

경계 순간마다 한마디 쓴소리 없이 방기해 온 이

들이 누구였나. 대통령이 ‘제왕놀음’을 즐기도록 

붕 띄워 결국 극단의 ‘계엄’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

은 늘 양지(陽地)와 낙점(落點)만을 좇아 온 그들 

내의 영혼 없는 정치였다. 

  무엇보다 김건희·채 상병 사건 처리에서 각인

시킨 정권과 여당의 ‘불공정’ ‘불평등’은 중도·젊

은 층에의 확장을 스스로 차단했다.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맞게 한 역사적 과오다. 과연 보수 세력의 

대표를 자칭할 자격조차 있는가. 

  1987년 헌법은 “5년 단임을 보장해 국정의 안

정과 지속성을 꾀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번 

파면 사태로 이 헌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도, 지

속적일 수도 없음이 입증됐다. 11년 만에 세 차례

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중 두 번 파면의 참

상을 낳은 이 제왕 대통령 체제로 민주공화국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제왕 대통령을 가능케 한 87년 헌법 체제는 이

젠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

의 위기를 맞고 있다. 너무 강한 승자독식 대통령

의 파워는 야당엔 늘 모든 것을 상실할 거라는 공

포감을 안겼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오만과 권위주의 태도, 최순실·김건희 등 각종 스

캔들이 터지며 다수의 분노·불신은 모두 제왕 대

통령을 향해 분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진영 간

의 끝모를 대치, 의회 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 여

소야대, 고소고발이 대체한 정치의 사법화가 무

한 반복이다. 87년 헌법은 이제 ‘타락(墮落)의 철

칙’으로만 작동할 악법이 됐다. 

단 하나의 행운은 자신이 허용한 제왕 대통령

을 스스로 파면시키며 역으로 자기 수명이 다했

음을 알린 ‘87 헌법의 부고장’뿐이다. 무소불위 대

통령의 힘을 분산시켜 행정부와 의회, 여와 야, 서

울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와 조정이 

가능토록 공동체의 새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더 

이상 공화국은 없다.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제

도적 견제 역시 충분히 도입돼야 할 터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개헌 특위와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반갑다. 누구

보다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울 통합과 도약의 제7

공화국을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와 결단의 시간

이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시민들의 분노

가 있다. “왕은 없다(No Kings in America)!”

1812년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를 쳐들어갔다. 영

국 해군이 미국인 선원을 강제 동원한 데 대한 보

복이었다. 항구 봉쇄를 통한 무역 방해에 대한 반

발이기도 했다.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욕심도 작

용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지 36년이 지났지

만, 국제사회가 여전히 미국을 제대로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미군이 온

타리오 호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해방

을 바라는 현지인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 착각

했다. 전쟁은 결정적 우위 없는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민병대가 주축인 미군은 훈련이 부족

했고 영국군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 미영전

쟁의 향배를 가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을 이

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소진한 채 철수해야 

했다. 영국은 미영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겼다.

  영국은 숙련된 보병을 미국으로 보내 수도 워

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웠다. 미군도 격

렬하게 저항했다. 1814년 9월 13일 볼티모어의 맥

헨리 요새에서는 하루가 넘는 영국의 함포 사격

에도 성조기를 지켜냈다. 이로부터 미국 국가 ‘성

조기여 영원하라’가 탄생했다.

  전쟁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얼

마 후 종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엄

청난 피해를 보았다. 해안봉쇄로 조선업과 무역

에 의존하던 뉴잉글랜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

졌다.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던 남부 경제에도 타

격이 가해졌다.

  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컸다. 

  영국의 무역봉쇄로 보호효과가 나타나 섬유·

철강 등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출

이 막힌 면화도 국내 면직업에서 활로를 찾았다. 

어려운 전쟁 기간 미국판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도 더는 미국을 무시하지 않고 차츰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국의 ‘제2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1812년 전쟁 당시와 같이 미국 산업을 보

호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관세 부과

로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늘리려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의 태동기였다. 만들기

만 하면 국내에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

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해외로 

이전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

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제조업 부활의 앞날

이 먼 이유다.

우리말 바루기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중요시한

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에서 온 

말이다. ‘Work-life balance’는 1970년대 후

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

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

다. ‘워라밸’은 각 단어의 앞 발음을 딴 우리

말 신조어다.

  일과 가정(퇴근 후 삶)의 균형을 찾는 경

향을 ‘워라밸 트렌드’, 이러한 것을 추구하

는 세대를 ‘워라밸 세대’라 부른다. 

  ‘워라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해마다 발표하는 ‘베터 라이프 인덱스

(Better Life Index, BLI)’의 지표이기도 하

다. OECD는 주거·소득·교육·환경 등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국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11개 영역에는 ‘Work-life balance’

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BLI 순

위, 즉 워라밸 순위는 41개국 가운데 35위였

다. ‘워라밸’이 관심사이다 보니 이 용어를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 ‘호텔 워

라밸 패키지’ ‘워라밸 단지 분양’ ‘워라밸 모

바일 게임’ 등은 ‘워라밸’을 남용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워라밸’은 콩글리시일 뿐 아니라 

남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다 보니 ‘워라벨’이라 표기

한 곳도 있다. 

워라밸은 일삶균형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최 훈 
대기자

마켓나우

최훈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다

트럼프는 제2의 미국 독립에 성공할까

김 성 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A16 OPINION



A17레드 헬리콥터 저자 제임스 리   INTERVIEW2025년 4월 9일 수요일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이례적인 책 한 권이 나왔

다.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 수상자를 수없이 배

출한 오랜 전통의 미국 메이저 출판사 하퍼콜린

스가 출간한 한국계 제임스 리(54)의 레드 헬리

콥터다. 기존 미국 출판시장에서 리더십 관련 경

제·경영서는 백인 남성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하

퍼콜린스가 비주류 동양 남성을 리더십 저자로 

처음 선택한 거다. 그가 하버드 학부와 로스쿨

을 나와, 미국 사회 핵심 주류로 꼽히는 대형 사

모펀드 출신 변호사이자 금융인·투자자·기업가·

교육가여서 고른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

민자 부모를 둔 소수자가 주류 엘리트 사회에 편

입하려고 세상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기는커녕 

기존 통념에 반하는 다정함(kindness)과 호의

(goodwill·회계상 무형자산)라는 생소한 경영 전

략을 제시해 놀라운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 그가 딱 6개월만 최고경

영자(CEO)로 재직하러 간 저소득층 흑인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브랜드 애슐리스튜어트 

얘기다. 두 차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회사는 제

임스 리 부임 2년 만에 흑자 전환, 7년 만에 엄청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팔렸다.

　업계, 인종, 젠더, 지역 등 모든 면에서 아무 접

점 없던 회사에 그는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이런 

궁금증은 유통업계와 경영학계 등 미국 사회 전

반이 그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하버드 비즈니

스 리뷰(HBR) 등 경영 잡지부터 보스턴 글로브

와 워싱턴포스트·CNN·ABC 등이 그의 비즈니

스 전략을 다뤘다. TED 등 숱한 강연 무대에 섰

고, EY 최우수 기업가상 등 영예로운 상도 많이 

받았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하워드대(존슨 

기업가정신 석좌교수) 등에서 강의도 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어판 출간 후 최근 한국에 다

녀간 그를 지난 4일 만났다. 평범한 경영서로 알고 

책을 펼쳤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H마

트에서 울다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저리 가라 할 그의 부모 인생 궤적에 눈물깨나 흘

렸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의 시각에

서 정리했다.

제임스와 레드 헬리콥터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운용하는 보스턴 사모펀

드 맨으로서 난 3년 전인 2010년 애슐리스튜어트

를 파산에서 구한 당사자였다. 전문 경영인을 닥

달해 기업 가치를 올려야 했다. 이사회 의장으로 

3년을 지켜봤지만 경영은 날로 악화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청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았다. 직원이

나 고객에겐 신경 끄고 자본을 많이 회수해야 했

다. 냉혹한 사모펀드 업계에선 그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동료와 부모님 모두 “미쳤어?”라고 물을 

만큼 비상식적 선택을 했다. 6개월 단서를 달긴 했

지만, 애슐리스튜어트 본사가 있는 뉴저지 세카

우커스로 날아가 직접 경영에 나선 거다.

　그땐 왜 이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저 애슐

리스튜어트가 망하지 않았으면 했다. 본능적으

로 알았던 거 같다. 소아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진

료실처럼, 그리고 영어에 서툰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바로 어깨를 펼 수 있던 한국 식료품점처럼, 

애슐리스튜어트는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

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못 받는 흑인 여성

들이 자존감을 충전하는 안전지대라는 걸. 세상

엔 다정함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였을까. 와이파이 없는 허름한 본사 건

물로 출근한 첫날, 40년 가까이 완전히 잊고 있던 

레드 헬리콥터가 불현듯 떠올랐다. 5살 어느 날, 

친구 아빠가 유치원에 찾아와 줬던 바로 그 빨간

색 장난감 헬리콥터 말이다. 종종 내가 도시락을 

나눠줬던 친구 아빠의 선물이었다. 알고 보니 얼

마 전 아내를 잃고 갑자기 자녀 넷을 혼자 책임지

게 된 친구 아빠가 막내아들 점심을 챙기지 못할 

때마다 내가 도시락을 나눴고, 이에 레드 헬리콥

터로 고마움을 전한 거였다. 다정함이 온전한 호

의로 돌아왔다.

　지금도 그때 나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자부심 

그득한 눈빛을 잊지 못한다. 어릴 적엔 누구나 알

았지만 다들 잊고 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애슐

리스튜어트에서의 출근 첫날 타운홀 미팅에서 

즉흥적으로 끄집어내 이렇게 말했다. “다정함

(kindness)과 수학(math)을 회사 중심에 두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인과 흑인 사회의 반목을 고려할 

때 패션 문외한인 사모펀드 출신 한국인을 거부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도 학벌 

같은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마법의 묘약 없

이, 단지 투명함을 바탕으로 성공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

난 변화를 이뤘다.

필리스와 한국식료품점

부모님은 한국에선 서울대 의대와 간호학과 나온 

엘리트 부부였지만, 백인 동네 롱아일랜드 교외

에선 모든 면에서 한두 박자 뒤처진 유일한 동양

인 가족이었다. 어떻게든 섞이려고 어머니는 화자

(한국 이름) 아닌 필리스가 됐다. 1966년에 먼저 

이민 온 아버지와 합류하기 위해 막 태어난 큰아

들을 시부모에 맡기고 온 필리스는 둘째인 내가 

태어나고도 1년 뒤에야 다섯 살 큰아들과 재회했

다. 종일 가족에 헌신하느라 필리스의 영어 실력

은 늘 수 없었다.

　그런데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아버지의 작은 

소아과가 위기에 처하자, 전업주부로만 25년 산 

필리스는 셋째까지 모두 대학에 보낸 뒤 영어로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가정을 지

켰다. 남편의 15년 파킨슨 투병 치료비도 필리스

의 요양원 의료보험 덕분에 가능했다.

　백인 사이에서 말없이 미소 짓다 한인 식료품

점에 가서야 달라지던 엄마를 돌아가시기 직전까

지 오해했다. 열두세 살쯤 엄마가 철물점에 갔다

가 녹 제거제가 영어로 뭔지 몰라 점원으로부터 

모욕당한 적이 있다. 나는 점원과 주먹다짐 직전

까지 갔다. 사장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

어와 엄마에게 “점원을 해고했다”며 진심으로 사

과하고 부끄러워했다.

　한참 뒤에 알았다. 엄마는 일상의 수모가 자신

을 규정하도록 두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 인생을 

측정하는 사람이었다.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등 

온갖 불공정을 당하고도 그토록 타인에게 다정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나약함으로 착각했던 강인

함 덕분이었다. 엄마는 입대하는 이웃 청년을 위

해 우리도 비싸서 자주 못 먹는 갈비를 구웠다. 배

관공 등 우리 집에 온 누구든 얼음물을 쟁반에 받

쳐 제대로 대접했다. 난 이런 다정함의 직접적 수

혜자였다. 그리고 엄마의 이런 한국식 정(情)은 

우리 삼 남매를 넘어 모두에게 확장됐다. 엄마는 

식료품점에서나 겨우 당당한 게 아니라, 자기 세

상에서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도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 형이나 여

동생과 싸울 때마다 늘 “우리 다섯 식구가 전부”

라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알리지도 않

았는데 장례식장에 날아온 애슐리스튜어트 흑인 

여성들을 보고 엄마가 말했다. “이 여성들은 나

네, 그렇지?” 치료비 없이 진료받았던 아빠 환자

들의 애도도 끊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 방에 있

었다. 언제나 다섯 이상이었다. 엄마가 틀렸다.

다시, 제임스와 애슐리스튜어트

갑작스런 췌장암 선고 수개월 만에 돌아가신 엄

마의 장례식 후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임직원 상

대 강연에서 한 직원이 물었다. “남들 가치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어릴 적 알던 단순한 진리가 옳은 

해법이라는 관점으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용기

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주저 없이 답했다. “엄마

와의 연대감.” 한국말 서툰 아들과 영어 서툰 엄마

와의 언어 장벽은 때로 답답하긴 했으나 우리 유

대를 방해하진 못했다.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했지만 억누르진 않

았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할 여지를 허락했다. 

하버드 졸업 후 세상이 하버드 출신에 기대하는 

번듯한 직장 대신 연봉 1만2500달러짜리 고교 선

생으로 2년 근무할 때도 그랬다. 아버지는 평생 본

인 삶의 결핍이라 여긴 안정과 소속감을 자식들

은 누리기 바랐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경

은 내게 위험을 감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니

냐”고 대들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달랬다. “괜찮

아. 내버려 둬요.”

　하버드 로스쿨 시절 만난 아내 메그는 노스캐

롤라이나의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자란 명문 기

숙학교 필립스 앤도버 출신이라 그런지 1학년 여

름 인턴을 쉽게 구했다. “왜 일자리 못 구했느냐”

는 아버지한테 “인맥 없잖아요”라고 내뱉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했다. 부모가 아무

리 열심히 준비시켜도 아이들은 세파에 다치기 

마련인데,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았다.

　국선 변호사 되려고 로스쿨에 갔지만 매년 4만 

달러씩 쌓이는 빚 앞에서 결국 사모펀드를 택해 

수십억 달러 굴리며 전용기 타고 다닐 때도 부모

님은 돈이란 세속적 성공을 마냥 좋아하지 않았

다. 엄마는 되려 “남들이 네 성공을 진정 기뻐해

야 진짜 성공”이라 했다.

　리더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수년, 심지어 수 

세대에 걸쳐 평가받는다는 걸 안다. 엄마 삶을 보

며 그걸 깨친 덕분에 난 애슐리스튜어트에서 상

대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다정함으로 자격 있는 

여성들의 잠재력 발휘를 도우며 기업을 성공적으

로 회생시켰다. 엄마가 없었다면 “너는 나가”라는 

배제 대신 “같이 가자”라는 다정함을 떠올리지 

못했을 거다.

　손익계산서와 달리 삶의 총합인 대차대조표엔 

과거 평판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다. 인

생의 진정한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해서, 성공을 

재정의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성공? 하버드 아닌 한국 식료품점에서 답을 찾다”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지난 4일 레드 헬리콥터의 저자 제임스 리를 만났다. 한국 아

버지들이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엄마의 다정함으로 경영 전략 바꿔

성공 재정의로 삶 변화까지 이끌어

‘폭싹’연상 이민자 부모 희생 뭉클



50여 일 후 새 대통령이 나온다. 그가 초

라한 바닥을 드러낸 대한민국 정치를 온

전히 복구해낼까. 진정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린 박

근혜-문재인-윤석열 시대를 증폭한 버

전의 내정(內政)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막

대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조 속에

서 사생(死生)의 극단 정치와 동원, ‘관

직 사냥’을 고리로 한 거대한 배후 이익

집단들의 활개 등이 작동하는 복잡다단

한 정국이어서다. 그나마 활로였던 개헌

마저 가물가물해졌다.

　우선 190석을 거머쥔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이다. ‘1987 체제’에서 200석 내외

의 여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민주당 진영이 오랫동안 증오한,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216

석)이 있었다. 당 내부는 복잡했다. 노태

우 당시 대통령은 차기 주자인 YS(김영

삼)에게 밀리곤 했다.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이 170석 안팎의 여당을 이끌었지

만, 종종 최종결정권은 박근혜 의원이 쥐

었다.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이 반대 발언

을 한 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일도 

있다.

　이재명·민주당 정부가 현실화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극 체제 정부 여당이다. 

이미 야당 시절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한

다는 걸 보여줬다. 수십 건의 탄핵안부터 

각종 법률안, 심지어 예산안까지 단독으

로 처리했다. 정부 여당이라면 더 강력한 

효율성을 보일 것이다. 오랜만에 ‘정부안

=입법·시행’일 수 있다. 하지만 협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

정문에서 ‘국회’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

상 민주당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다. “국

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

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

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

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

다.”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된다고 존중·

관용·자제·대화·타협이 생겨날까. 당파

보단 국민을 앞세울까. 혹여 “권력은 잔

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계속 믿는 건 아

닌가.

　이미 ‘개딸’들은 ‘내란행위자 처벌특

별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조사위와 

특검을 운영하고 특별재판부까지 둬 내

란행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해보자는 

내용이다. 무엇이 내란 행위일지 이들이 

정할 것이다.

　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서 멈출지 

순전히 이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한 데다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도 이들의 자기장 내에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권력의 팽창

주의적인 본성에 저항할까. 한덕수 대통

령 권한대행이 ‘제도적 자제’란 전례를 

깨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

한 건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현재 여론을 보면 가능성은 적지만, 비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

더라도 여소야대 구조는 변함없다. 역대 

대통령은 여소야대를 ‘구속복’으로 여겼

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상상 불

가의 수단을 택한 게 경악할 일이었지만, 

이전 대통령들도 논란 있는 선택을 하긴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년여 만에 3당 

합당을 했고, DJ도 ‘의원 빼내기’로 공동

정부를 이끈 JP와 함께 과반 여당을 만

들어냈다. 

새 대통령에게 다른 묘수가 있을까. 아

마도 대화·설득·호소 외엔 없을 것이다. 

다 잡았던 권력을 눈앞에서 놓친 거대 야

당이 협조할까. 야당도 혼란스럽지 않을

까. 자칫 지금보다 더한 불능 상태에 빠

지는 건 아닐까. 놀라운 정치력과 인내심

의 대통령만이 그나마 방향을 잡아갈 텐

데, 지금의 범보수 후보군 속에 그런 인

물이 있나. 의문부호뿐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이러하다. 견

제와 균형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독주·

질주가 가능한 막강 정부와, 구조적 불

능·마비에 빠질 것 같은 약체 정부가 기

다리고 있다. 어느 쪽이 나을까. 6월 3일 

투표지를 마주할 때까지 우리 모두, 우

리의 미래와 정치에 대해 자기성찰(soul 

searching)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 중앙SUNDAY 편집국장

Open House 4/13(SUN) 1-3pm 
@7168 Little Thames Drive, Gainesville, 
VA 20155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밝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2, 
테라스 방2, 화2, 1335sqft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옆

방 5, 화3, 카포치2, 팬스, 
전부 모던리모델링 , 
6/1입주 ,메트로 인근

게인스빌 레이크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방 4, 화4.5, 차고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덱

맥클린 콘도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485,000

게인스빌 콘도 $425,000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매매/리스

Coming Soon

Coming Soon

Open House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50여 일 후, 어떤 정부 나올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막 오른 6·3 대선, 대한민국 새 틀 짜기 계기 돼야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임기가 끝나

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

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뒤늦게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수긍이 가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로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대행

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다. 헌재의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

가 크다”고 지명 이

유를 밝혔다.

　헌재가 결원 없

이 운영돼야 한다

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타

당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 대

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황

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명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이

었다. 당시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

온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

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

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

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해 내

란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 후보

자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시국에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

재에 권한쟁의 심

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

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

핵소추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에겐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통상 분야 경험이 

많은 한 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을 재고(再考)하고, 대선 국면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

길 바란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위헌

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3

년 만에 대선을 또 치르게 됐다. 두 번 연속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제(8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도 채비하고 있다. 

현 제왕적 대통령 체제에서 대선은 모든 이슈를 블랙

홀처럼 빨아들인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긴 탄핵의 터널을 지

나오는 동안 사회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렇

지 않아도 흔들리던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밀어붙인 관세전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미국

이 오늘(9일)부터 부과하는 25% 상호관세는 우리 주

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다. 외부 충격을 견디려면 내수시장이

라도 살려야 하나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정

쟁의 벽에 막혀 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힘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원인을 분석하면 38년 전 수립한 낡은 헌법 체

계로 귀결된다는 것이 여러 헌법 전문가의 분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반목의 고리를 끊

지 못한다. 각 당 대선 후보군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까지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우 의장 제안을 거부하

면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표 주변에선 개헌을 ‘내란 동조’로 몰아가며 감

정적 발언까지 쏟아내니 개탄스럽다.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 의장을 향해 “개헌? 개나 줘라. 그 입

을 닥쳐라”고 극언을 하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국

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라고 말했다. 다수가 공

감하는 개헌 필요성을 외면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우 

의장까지 독설 대상으로 삼으니 앞으로 선거전이 어떻

게 전개될지 걱정스럽다. 

이 대표는 당내 ‘막말 세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충분한 사

과와 반성 없이 국민의 재선택을 바라는 국민의힘도 

염치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3 대선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돼버린 극한 대립

을 걷어내고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전기

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만이 정쟁 막장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관세전쟁 등으로 촉발

된 경제 위기 극복만큼은 각 정당이 선거 기간에도 대

승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21대 대선이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마은혁 임명 않다가 이제 와서 인사권 행사한다니

이완규 계엄 후 안가 회동도 논란  지명 재고해야

효율적이나 견제 힘든 막강 정부

여전한 여소야대 속의 약체 정부

어떤 미래·정치 나을지 고뇌해야

고정애의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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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에게 주거와 건강관리 여가활동,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리빙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니어 인

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시설은 고비용 뿐

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

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

다 최근에 등장한 미래형 시니어 리빙

의 새로운 트렌드를 7가지로 정리했다 

  중간소득을 위한 코지 홈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

대의 중간수준 은퇴 저축액은 20만2000

달러에 불과하다 55세에서 64세 사이

의 40% 이상은 은퇴 자금이 전혀 없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은퇴 자금

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수입과 자산이 적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지 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규모 그룹홈 형태에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의 코지 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이나 공동 주택 저렴한 입주

비 개인 서비스를 갖추고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 

주택케어 향상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인 전국시니어주거케어투자센터(NIC)

에 따르면 중간소득층 시니어의 수는 

2029년까지 두 배로 늘어난다 

  독거 시니어 지원 

  독거 시니어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

자 사는 노년층을 뜻한다 최근 보고서

에 따르면 현재 노년층의 약 4분의 1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독거 노년층의 42%는 자신

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는 

노년층보다 정신 건강이 더 취약한 경향

을 보인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이를 반영해 재정 

계획과 자원봉사 매칭 홈 케어 프로그

램 지원 네트워크 등 독거 노년층이 미

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시니어 

리빙 시설은 부분적이라도 독거 노년층 

전용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

로 보인다 

  블루 존의 등장

  생물학자 레로이 후드 박사가 시작한 

블루 존(Blue Zone) 운동에 기반한 장

수 커뮤니티는 노년층 증가에 따라 새롭

게 등장했다 장수 커뮤니티의 기초는 

후드 박사가 개발한 과학적 웰니스로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예방은 과학적 웰니스의 핵심 

중 하나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의 

사망 원인에서 다섯 번째로 많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 리빙 시설들은 뇌 건강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장수 커뮤니티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

들이 모여 혈압 같은 생체 지표인 바이

오마커를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즐거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목표로 한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건축 회사와 식품 

서비스 업체 웰니스 코칭과 제휴해 주

민들에게 생활 공간과 식사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노년층 대부분이 자신의 집이나 커

뮤니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현실에서 집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HCBS)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HCBS는 홈 헬스케어 홈 케어 호스피

스 노년층을 위한 포괄적 관리 프로그

램인 PACE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지글러 투자은행의 시니어 리빙 리포

트에 따르면 200개의 비영리 라이프 플

랜 커뮤니티 중 61%가 HCBS를 제공하

고 있다 아직 HCBS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몇 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

했다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생활 방식

은 시니어 리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휠씬 이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생

활하면 사회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고립

을 줄이며 평생 학습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 소속감을 높여 노년층의 육체적, 정신

적 건강을 향상한다 세대 간 문제를 다

루는 비영리단체인 세대 통합’의 최근 

연구에서도 여러 세대가 어울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커뮤니티 

내 식당과 카페 피트니스 공간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또 대학생 인턴십과 로컬 농산물 시

장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민들 사이

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목받는 기억 케어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년층을 위

한 기억 케어(Memory Care) 유닛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

자 등을 위한 장기 요양 프로그램인 기

억 케어는 특히 지속 케어 은퇴 커뮤니

티(CCRC)에서 수요가 높다 건강한 노

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변화에 따른 서

비스를 하는 CCRC는 평생 플랜 커뮤

니티(Life Plan Community)로 불리기

도 한다 NIC에 따르면 CCRC 내 기

억 케어 유닛 수는 지난해 14% 증가했

으며 유닛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고령층의 건강과 

개인적인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

로 예측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자원봉사 매칭 시설 내 일자

리 기회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

램이 가능해졌다 스마트 홈 기술과 원

격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년층이 직

접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할 수도 있다 � 안유회 객원기자

독거노인 서비스비용 낮춘 코지 홈 주목 

시니어 리빙 트렌드 7가지

알츠하이머 등 인지장애 케어 유닛 급증세

내 집에 살면서 서비스받는 HCBS 도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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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눈에 보이

지 않게 작지만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

다. 생화학자들은 세포가 최소 수천 개

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단백질들과 이

들 각각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등 수많

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작은 기계장치

로 간주한다. 

     인간의 몸은 대략 40조 개의 세포들

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세포들이 실은 

단 하나의 세포, 즉, 정자와 난자가 만

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경이

롭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은 최

소 수천 개에서 수십 조 개 세포들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들이다. 이들은 세

포 하나가 독립적인 생명체인 세균에 

비해 훨씬 크고 기능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세균과 동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핵의 존재 여부다. 세

균은 핵이 없어 DNA가 세포 내에 다

른 물질들과 섞여 있는 반면, 동식물 세

포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세포핵 안에 

DNA를 따로 가지고 있다.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 핵이 없는 세포를 원

핵세포라 한다.

체중 10% 차지하는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내에는 세포핵 외에도 미

토콘드리아·골지체·리보솜·세포질 등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이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한

다. 발전소가 석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

하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

물을 산화해 ATP라는 물질을 생성한

다. 이는 세포가 작동하고 증식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미토콘드리

아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

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배출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체세포 하나

에 대략 1000~2000개씩 들어 있다. 난

자는 체세포보다 훨씬 많은 미토콘드

리아를 가지고 있다. 난자 하나에 약 10

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

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많

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

과는 달리 고리 모양(원형)의 DNA를 

여러 개씩 가지고 있다. 사람의 미토콘

드리아 DNA는 1만6500여 개의 염기쌍

으로 구성된 원형 폴리머이며, 세균의 

DNA와 같은 모양이다. 미토콘드리아

의 리보솜 RNA도 세균의 그것과 비슷

한 특성을 보인다. 반면 세포핵의 DNA

는 선형이며, 세포핵에서 유래한 리보

솜 RNA는 미토콘드리아와 세균의 리

보솜 RNA와는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점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

을 시사한다. 내공생설에 따르면, 약 20

억 년 전 원시 진핵세포가 산소를 이용

하는 세균을 삼켰으나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공생하게 되면서 진핵세포가 

탄생했다고 한다. 또는 세균이 원시 진

핵세포에 침입한 후 공생 관계를 형성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숙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욱 크고 복잡하게 진화했

고, 결국 동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

돌연변이 자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핵 DNA

에 비해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한다.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DNA 돌연변

이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

변이는 암과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

고 다양한 유전질환을 초래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의 양안 실명

을 초래하는 레버 시신경병증(LHON)

은 미토콘드리아 DNA의 1만1778번째

에 위치한 시토신 염기가 티민 염기로 

치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

른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인 리 증후

군은 신생아에서 관찰되는데, 대부분

의 아기가 진단 후 1~2년 내에 사망한

다. 당뇨환자 중 대략 1%도 미토콘드리

아 DNA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같은 

변이가 청각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수십 여 종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이 100여 개의 서로 다른 미토

콘드리아 DNA 돌연변이에 의해 초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들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

제는 없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핵 DNA와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자식

으로 전달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유

전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질

환도 모계로만 유전되는데 어머니는 

건강하지만 아들이 환자인 경우가 흔

하다.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나 

성에 따라 질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대략 500명 중 한 

명 비율로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를 가

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외 연구진들이 미토콘드리

아 DNA를 교정하는 기술을 잇달아 개

발해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돌파구가 열렸다. 세포핵 DNA 

교정에 널리 쓰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에 무

용지물이었으나 가이드 RNA가 필요 

없는 단백질 기반 염기교정 효소들이 

개발되면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수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배양세포

와 실험동물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변이를 도입해 질환 모델을 만들 수 있

다. 질환 모델은 질병의 기작을 연구하

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

법을 개발하고 실험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특히 레버 시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물 전달이 용이한 시신경세

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만 교정하면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

에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 김진수 KAIST 교수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 유전병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진화에 필수인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유전질환 초래

 모계유전, 성별 발생빈도 달라

 유전자가위 기술론 치료 못해

인공지능(AI) 그림 생성기 ‘달리(DALL·E)’를 이용해 그린 진핵세포의 이미지. 노란색이 미토콘드리아다.

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소기관인 미토콘드

리아에 존재하는 DNA다. 미토콘드

리아 DNA는 진핵세포에 있는 DNA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사람을 포

함한 대부분의 종에서 미토콘드리

아 DNA는 오직 모계로만 유전된다. 

따라서 관련 유전질환도 모계로 이

어진다.

일차성 두통이란 뇌출혈이나 뇌종양

과 같은 이차적인 원인 없이 생기는 두

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이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에 의하면 긴

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대부분 누구나 

일생에 한 두 차례 평균적으로 경험한

다고 한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면 머

리에 꽉조이는 머리띠나 밴드를 두른 

듯한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두통으로, 

말 그대로 머리 주위 근육의 긴장 및 

근육의 수축으로 나타나는 두통이다. 

보통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다른 여

러 원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으로 

그 치료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와 달리 편두통은 머리 속, 정확히는 

뇌를 구성하는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

의 문제로 야기되는 매우 복잡한 형태

의 두통 증후군이다. 

과거에는 편두통을 머리 주의 혈관

의 과도한 이완과 수축으로 야기된다

고 하여 '혈관성 두통'이라는 이름으

로도 불렀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이러

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두통은 뇌 자체

의 질병, 즉 뇌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질병의 개념이 바뀐 하

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또다른 개념의 일차성 두통으로 이

름하여 '지속성 반두통'과 'SUNCT'이

라고도 불리는 '결막 충혈과 눈물을 동

반한 단기 지속성 신경통형 두통 발작'

이라는 긴 이름의 두통 증후군이 있다. 

이 새로운 이름의 두통은 뇌의 깊숙한 

곳의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인 뇌간에

서 부터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뇌간은 중뇌, 교, 그리고 연수의 세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뇌간의 뒷 부분

에는 운동 및 평형감각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뇌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뇌로부터 나오는 척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수가 이어지

고 있다. 위로는 대뇌, 뒤로는 소뇌, 아

래로는 척수와 연결 되어진 뇌간이라

는 구조물에는여러쌍의 뇌신경이 나

오는데 가운데 가장 큰 신경 중 하나가 

바로 삼차신경이다. 

이 삼차신경의 신경 다발에 포함되

어 있는 자율신경의 이상에 의해 매우 

독특한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나타난

다는 점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

지게 되었다.

최근 국제 두통 학회에선 위에 열거

한 특이한 이름의 두통 증후군을 통틀

어 '삼차신경 자율신경성 두통’라고 명

명하기도 하였다. '지속성 반두통'이나, 

'SUNCT'는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인 두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 편두통을 위시하여 일반적인 

진통제로 다스리기 쉽지 않은 두통의 

대부분은 다름아닌 새로운 개념의 '뇌

질환'이라는 셈이다. '삼차신경 자율신

경성 두통(TACs)'과 같은 질병 및 이

와 유사한 두통 증후군은 치료의 시

작과 더불어 극적으로 호전되므로, 무

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 문의:  571-620-7159

일차성 두통

건강 칼럼

임 정 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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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30년된 이 가게도 끝”전통시장 70대 한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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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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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전국 요양병원

단위 : 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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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도달 기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린 시간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여기서 60대면 청년이야, 청년.”

전라남도 고흥군 등암마을 노인회관에

는 네 개의 방이 있다. 그중 본관 2층에 

위치한 방을 이곳 노인들은 “청년방”

이라고 부른다. 지난 17일 80대가 모이

는 1층 방에서 만난 송춘삼(82) 부녀회

장은 “60대는 어리다며 따로 방을 써요 

글쎄. 90세 이상도 별도로 모이는데, 그

쯤 돼야 나이 좀 먹었네 할 수 있지”라

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 

비율 1위는 27.4%인 전남이다. 그중에

서도 고흥군은 44.3%로 전남에서 가장 

높다. 전체 주민 중 무려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곳

도 고흥군(78명)이다. 

    “초고령사회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

니다. 10년 뒤엔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 진입 석 달째를 맞아 찾

아간 전남 고흥은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젊은층의 지속적인 

감소, 노인 고독사와 일자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 등 조만

간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초고령사

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

었다. 3월 중순에 때아닌 폭설이 내렸

던 지난 18일 허리를 굽혀 눈을 치우던 

80대 박모씨도 “청년이 귀하니 오늘처

럼 도로가 막히면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흥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팔고 있

는 70대 정헌영씨는 “내가 죽으면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도 끝”이라며 “아

들도 고흥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데 젊

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갈 환경이 안 

되다 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면

서 “최근 들어 군에서도 드론 축제 등 

주말마다 각종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되면 젊은이들도 많이 찾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로 고흥군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나

로우주센터와 연계한 드론 산업 육성

과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

리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 유치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지금이야 노인

들끼리 의지하며 지내고 군에서도 여

러 지원을 해줘 그나마 살 만하지만 미

래가 걱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명

동만(86) 등암마을 노인회장은 “강사

가 노인회관에 주기적으로 와서 운동

도 가르쳐 주고 전통 떡 만들기 등 일주

일에 사나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고 있다”며 “그래도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동네 활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우려

했다. 옆에 있던 동갑내기 신채균씨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곳

이 많아지는데 병원도 점점 힘들어진

다고 하니 다들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고흥군, 드론산업·스마트팜 육성 심혈

신씨의 말처럼 건강과 의료 대책은 

고령층의 가장 큰 현안이자 

관심사지만 현실은 결코 녹

록지 않다. 고흥군민들이 자

주 찾는 고흥종합병원도 고

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차주흔 고 흥

종합병원 총무과장은 “노 인

전문요양병원도 함께 운

영 중이라 노인분들 의 

방문이 갈수록 늘 고  

있지만 의사는 턱 없

이 부족한 실정” 이

라며 “백방으로 수소

문하고 있지만 돈 을 아

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오겠다는 의사

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문제는 단지 고흥만의 문제가 아

니라 조만간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

될 것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의 요양병원은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2020년 1583곳에서 

지난해엔 1342곳으로 200곳 넘게 급감

했다. 행위별로 수가 적용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진찰료나 약제비 등

이 1일당 정액수가제로 묶여 있다 보니 

노령층 진료가 늘어날수록 병원은 오

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주된 원

인으로 꼽힌다. 허준수 교수는 “초고

령사회일수록 중요한 게 돌봄 의료 서

비스”라며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진

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

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학계에

선 “지금의 획일적인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75세 이상, 85세 이상 등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마련

해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

지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독사 문제도 초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

나다. 광주에서 살다 4년 전 고

향인 고흥으로 돌아왔다는 70

대 정모씨는 “도시가 시설은 더 

좋지만 늘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고독

사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많이 느

꼈다”며 “여기는 누가 돌아가시면 마

을 방송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끼리 연

결돼 있다는 느낌이 강해 마음은 한결 

편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언제까

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

이 앞선다”며 “교통이 좋아지면 자녀

들도 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지 않을

까”라고 기대했다.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야 할 때”

고흥군이 젊은 세대가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영

민 고흥군수는 “교통 인프라와 주거 문

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중 5일은 도

시에서, 주말 이틀은 전원이나 고향 마

을에서 생활하는 ‘5도2촌’을 초고령사

회의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주-고흥 간 고

속도로가 완공되면 고흥에서도 얼마

든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정주 여

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보다 지자체 차

원의 작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훨씬 효

과 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노인 일자

리 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 할 숙제

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

다. 

    이는 노인이 돼서도 계속 일해야 생

계를 이어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 

산재율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

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미 2023

년 산재 보상을 받은 재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52.1%를 차지

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 “초고령사회에선 고령 노동자가 더

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며 “근무지 조명을 연령대에 맞게 조절

하는 등 보다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통

해 고령층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원동욱 기자

65세 이상 비율 1위, 전남 고흥 르포 

“젊은이 일하며 살아갈 환경 안 돼”

“군 지원 덕 살 만하지만 미래 걱정”

고흥종합병원 “의사 턱없이 부족”

전국 요양병원은 4년새 200곳 급감

“고속도로 뚫리면 도시 출퇴근 가능”

교통 인프라·주거 환경 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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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절기에 따라 그 계절에 가

장 적합한 음식을 먹는다. 이를 절식(節

食)이라고 한다.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

며 살아온 민족이 경험적으로 축적한 

일종의 빅 데이터의 결과물이다. 나는 

가끔 이 빅 데이터에 ‘왜?’라는 의문을 

품는다. 어떤 식재료가 가장 많이 날 때 

먹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 논리가 반드시 일치하

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두릅의 쓴맛, 사포닌 성분 때문

올해 정월대보름(2월 12일)에 오곡밥

과 묵나물을 먹을 때도 같은 의문을 품

었다. 왜 묵나물일까? 묵나물은 지난해 

거두어서 말려둔 나물이다. 아직 땅이 

얼었으니 구할 수 있는 것이 묵나물밖

에 없는 건 당연한데 굳이 계절성이 없

는 음식에 계절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

가 있었을까?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조상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생명

이 땅을 뚫고 나온다. 날이 풀리기 무섭

게 산과 들은 봄나물 천지가 된다. 그렇

다. 대식가였던 우리 선조들은 푸른 봄

나물을 영접하기 전에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지겨운 묵나물을 털어 잡수

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푸르고 

싱싱한 봄나물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

의 ‘창고대개방’ 행사로 결론 내렸다.

　창고를 비웠으니 이제 채울 차례. 우

리 민족은 정말 진지하고 악착같이 봄

나물을 영접했다. 우선 가짓수가 방증

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풀

을 ‘푸새’라 하고, 무·배추·상추·마늘·

고추처럼 사람이 심어서 거둔 것을 ‘남

새’라 하며, 이 모두를 통틀어 ‘푸성귀’

라고 한다. 따라서 푸성귀라면 무엇이

든 나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

라 자생식물 중에 식용할 수 있는 식물

은 450여 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나물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먹

는 부위가 달랐고, 먹는 부위에 따라 채

집 방식 또한 달랐다. 뿌리째 먹는 나

물은 캐고, 뿌리를 먹지 않고 잎을 먹는 

것은 뜯고, 고사리처럼 줄기를 먹는 것

은 꺾었다. 조리법 역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날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 데치는 

것, 볶는 것 등으로 나뉘었는데 어느 방

식을 선택하건 재료 본연의 향과 식감

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맛을 내는 양념 역시 간장·된장·초고

추장·소금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했으

며, 심지어 재료와의 궁합까지 꼼꼼하

게 살폈다. 이처럼 나물의 종류, 채집 행

위, 조리법까지 섬세한 구분한 사례는 

세계의 어떤 식문화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그래서 나는 K푸드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나물이 될 것이라 항상 주

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봄나물 가운데서도 

계급이 전혀 다른 나물이 있으니 두릅

이다. 두릅은 여느 봄나물과 달리 땅을 

뚫고 나오지 않는다. 겨울을 견딘 두릅

나무의 새순이다. 고귀한 신분이고 생

명 그 자체다. 두릅은 야생에서 자란 두

릅나무의 순을 직접 따서 먹어봐야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경상남

도 산청군에 속한 지리산 자락에서 산

나물을 채취하는 산꾼을 따라 야생 두

릅을 처음 접했다. 

    두릅나무 가지 끝에서 봉긋 솟아오

른 새순을 ‘정아’라고 하고 가지 측면에

서 나오는 새순을 ‘측아’라고 하는데 같

은 나무에서 나는 새순이라도 정아와 

측아는 향과 질감에 있어, ‘이게 정말 

같은 나무에서 난 새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물론 시장에서 거

래되는 가격도 다르다.

　야생 두릅나무의 정아를 살짝 데쳐

서 소금 몇 알을 뿌려 먹으면 농축된 향

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몸이 소스라

치게 놀라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에 여

운을 남기는 쌉싸름한 맛은 쓴맛에도 

등급이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 쓴

맛의 배후가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

에 풍부한 사포닌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 각별하다. 덕분에 겨우내 움츠렸

던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유럽 사람들이 봄의 귀

족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뽑은 것은 두

릅의 진가를 몰라서 빚어진 오류가 분

명하다.

　하지만 산에서 자생한 두릅은 매우 

귀하고 생산량도 적다. 요즘 시장에서 

유통되는 두릅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에서 생산한다. 비닐하우스라는 인공

적인 시설물에서 새순을 틔운다는 사

실만 다를 뿐 두릅이 가져야 할 향과 식

감은 큰 차이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야

생에서 자라는 두릅은 4월 한 달 정도

만 채취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

배하는 두릅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일 

년 내내 거둘 수 있지만, 역시 자연의 시

간을 따른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나물, K푸드 마지막 히든카드 될 것

덕분에 두릅은 여전히 4월의 귀족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임산물생

산조사’에 따르면 두릅 생산량은 2021

년 1383t, 2022년 1644t, 2023년 2035t으

로 해마다 평균 20% 가량 증가하고 있

다. 최근에는 두릅나무의 마디를 15㎝ 

단위로 잘라 이를 수경 재배함으로써 

두릅나무 한 주에서 10~15개의 두릅을 

얻을 수 있는 ‘단마디 촉성재배법’이 활

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

시가 이 재배법에 특히 적극적이다.

　봄 두릅의 가치를 알고 이를 즐겨 먹

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그

들의 전통적인 조리법인 튀겨서 한입에 

먹는 덴푸라로 즐기기 때문에 두릅의 

크기를 작게 관리한다. 반면, 야생 두릅

처럼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한국은 

두릅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강회를 선호한다. 실제로 두릅의 맛과 

향을 즐기기에는 데침과 튀김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 4월의 

귀족을 함께 영접해 보시라.

박상현  음식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

하는 것에 관심 많은 맛칼럼니스트다. 현재 사단

법인 부산로컬푸드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4월 한 달만 나오는 두릅나무의 새순

가지 끝 새순은 ‘정아’, 측면은 ‘측아’

살짝 데쳐먹으면 몸 깨어나는 느낌

하우스 두릅, 야생과 향·식감 비슷

한국은 강회로 일본은 튀겨서 즐겨

연둣빛깔 쌉쌀함 봄나물 귀족, 두릅

일본은 두릅을 튀김(왼쪽 사진)으로, 우리나라는 데쳐서 초장 찍어먹기를 즐긴다. � [사진 박상현]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FOOD 박상현의 ‘찰나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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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다. 책은 여전

히 많은 이가 신뢰하는 지식의 창고다. 

깊은 통찰력을 지닌 저자의 지혜는 건

강한 삶의 멘토로 삼기에 손색없다. ‘북

픽헬스’에선 책과 저자에게서 얻은 유

용한 정보를 공유해 진정한 웰빙의 길

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영상 봐봐, 도파민 터진다” “난 

이미 도파민 노예라 긴 영상 못 봄” “과

제 하다가 도파민 충전 좀 하려고 겜 

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파민’

은 일상용어다. 

  도파민이 뇌에서 보상과 동기부여

에 관여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알려

지면서 인터넷 밈의 단골 소재가 됐고, 

자극과 쾌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도파민이 무엇이고, 몸 에

서 어떻게 작용하는진 잘 알지 못한다.

  『도파민 밸런스』(부키)는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 숏폼, 음식, 쇼핑, 

도박처럼 특정 행위나 물질에 대한 집

착과 의존, 과사용과 같은 도파민 중독

에서 벗어나 도파민 균형을 되찾는 방

법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도파민은 뇌에서 신경계를 타고 수

용체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이자 내

분비샘에서 분비돼 각 기관과 세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현대인이 도파민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동기부여와 성취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파민

은 두 얼굴을 가졌다. 지나치면 특정 활

동·물질을 중독적으로 갈망하는 증상

을 보인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쾌감의 정도는 

계속 감소하고, 그러다 도파민 기준선

이 낮아지면서 동기부여, 집중력, 명료

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종국엔 도

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 악순환

에 빠지고 만다. 

     이런 도파민 중독·붕괴 상황에 이르

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보상법을 찾아야 한다. 도파민

의 균형을 되찾아 뇌의 건강한 보상 시

스템을 되돌리는 ‘도파민 디톡스’다. 

  저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

과 안철우 교수는 “도파민 디톡스는 단

순히 도파민을 유발하는 자극을 끊거

나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도파

민 중독으로 불안정해진 뇌 속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라고 설명했다. 

  일지 작성해 감정 변화와 성취 확인

  저자가 권하는 도파민 디톡스는 총 

3단계다. 1단계는 중독 행위 인지하기

다.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내 일

상을 위협하는 도파민 중독 증상은 뭔

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독 행위의 원인을 찾은 다음, 구

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상상해 본다. 2단계는 방해 요

소 멀리하기다. 

  이땐 앞서 인지한 문제 행동으로부

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휴식을 목

표로 한다. 이 과정에선 부정적인 생각

이나 감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

하는 생각의 기술이 요구된다. 어떤 상

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기록해 스

스로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

된다. 

  3단계는 노력에 대한 보상받기다. 절

제의 시간을 잘 견딘 이들에게 보상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더 큰 목표

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필요와 취향, 성향에 따라 보

상의 형태와 크기를 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 를 끌

어낸다.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할 땐 일

지를 쓰면 좋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감정 변화와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다.�   김선영 기자  

‘사랑니’는 치아 중 유일하게 이름이 붙

은 치아입니다.

  치의학적으로 사랑니는 ‘지치(智

齒)’라고 불리며, 가장 뒤쪽에 위치한 

어금니를 가리킵니다. ‘지치’는 영어

권에서 사용되는 ‘지혜 치아(Wisdom 

tooth)’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입니

다. 

  이 치아가 나오는 나이는 대개 17세

에서 21세 사이로, 사람들이 지혜를 얻

기 시작한다고 여겨졌던 시기와 맞물

려 있어 ‘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 붙

여졌다고 합니다. 사랑니는 보통 18세

에서 20세 사이에 나옵니다. 이 나이가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 합니다. 사실 이 늦게 자라는 치아는 

나타나면 대개 발치해야 한다는 사실

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세 번째 어금니’는 완전히 자라기 위

한 공간이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

다. 지혜 치아는 비뚤어지거나 부분적

으로만 자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

른 치아들이 밀려서, 나중에 교정 치료

가 필요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부

분적으로 나오거나 옆으로 자라거나 

아예 잇몸 아래에서 나오지 않으면 음

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잇몸 덮개 아래

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감염이 발생하고, 결국 고전적인 사랑

니 통증을 일으켜 치과에 가게 합니다.

  사랑니의 제거는 항상 “지혜로운” 선택

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사랑니를 제거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 번째 어금니를 평생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

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

서 사랑니를 제거하기로 선택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수술의 위험(매우 적은 

위험)과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치아를 두고 살아가는 위험을 신중

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니 제거는 치아가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담당 치과의사가 향

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때

만 발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니의 발치 시기는 통상적으로

는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는 18~22

세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사

랑니의 뿌리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

으며 턱뼈가 무르기 때문에 발치하기

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니가 신경관과 닿아 있더

라도 발치 후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

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

라 보철이나 교정 치료 같은 다른 치과 

치료 이전에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은 여러 가지 사후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숙련된 구강외과 전문의

를 찾아가시는 것이 비용을 떠나 안전

한 사랑니 발치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랑니 발치의 경우, 전문의 비

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보험 없이도 4개의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HMO, PPO, EPO, POS 등이 있는데, 주

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

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

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

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 추천을 받아

야만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일의 

날짜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

의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PPO 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

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를 미

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MO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

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

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

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하

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

다. 그렇기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

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

력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

약자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

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

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

엇인지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O(Prefer red P rov ider 

Organization)는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환

자 입장에선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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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다 책은 여전히 많은 이

가 신뢰하는 지식의 창고다 깊은 통찰력을 지닌 저자의 지혜는 건강한 삶의 멘토로 삼

기에 손색없다 북픽헬스에선 책과 저자에게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진정한 웰

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눈 뜨자마자 SNS  숏폼  이 호르몬의 노예

유일하게 이름 있는 치아 사랑니 건강보험의 종류, HMO와 PPO 비교

건강 칼럼   보험 상식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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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드라마에서의 이영애와 연

극의 이영애는 분명 다를 겁니다.”

　배우 이영애(54)가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 ‘헤다 가블러’를 통해서

다.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아트센

터에서 열린 ‘헤다 가블러’ 제작 발표

회에 참여한 이영애는 “힘든 면도 있지

만 몇 배의 즐거움을 얻고 있다”며 “새

로운 헤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3년 드라마 ‘댁의 남편은 어떠

십니까’로 데뷔한 이영애는 영화 ‘공

동경비구역 JSA’(2000), ‘봄날은 간

다’(2001), ‘친절한 금자씨’(2005)와 드

라마 ‘대장금’(2003) 등에 출연하며 한

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올라섰다. 그가 

연극에 출연한 것은 32년 전인 1993년 

‘짜장면’이 마지막. 나이도, 입지도 지

금과는 큰 차이가 있을 때였다.

　이영애는 “20대 중반이던 당시에 연

극에 대한 로망이 있어 작품에 출연했

는데, 지하철 역에서 전단지도 나눠주

고 포스터도 붙였다”며 “당시의 모든 

과정이 좋은 감정으로 남았고, ‘헤다 

가블러’ 출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좋은 연기

를 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었다”면서 

“이번 작품은 대사가 많고 체력적으로

도 힘들지만 캐릭터를 연구하면 할수

록, 대본을 세 번 읽고 열 번 읽을 때마

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구나’ 희

열감도 느낀다”고 했다.

　‘헤다 가블러’는 19세기 사회적 제약

과 억압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 심

리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

를 받는다. 이영애가 연기하는 주인공 

헤다는 아름답고 지적이지만 냉소적이

며 파괴적이기도 한 복합적인 캐릭터.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동안 아네트 

베닝, 이자벨 위페르, 케이트 블란쳇 등 

유명 여배우들이 헤다를 맡았다.

　이영애는 헤다를 “하나의 색을 가

진 인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도, 저

렇게도 해보면서 (캐릭터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시점의 이

영애가 헤다를 연기할 적기”라고도 했

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

고, 또 아이가 벌써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20~30대에 이 역을 만났다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

다”고 말했다.

　헤다라는 캐릭터는 ‘여성 햄릿’으

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연극 ‘햄릿’

에서 햄릿 역을 맡았던 이승주는 “끊

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부분에

서 헤다와 햄릿이 맞닿아있다”고 설명

했다. 이승주는 ‘헤다 가블러’에선 헤

다의 옛 연인 ‘에일레트’를 연기한다.

　헤다의 남편으로 학문적 성취 외에

는 다른 관심이 없는 ‘테스만’은 김정

호가, 헤다에게 끈임없는 심리적 압박

을 주는 판사 ‘브라크’는 지현준이 연

기한다. 헤다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테

아’역은 백지원이 맡았다. 백지원은 최

근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싹 속았수다’에 해녀로 출연해 시청

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매

체에서 알려진 배우가 연극에 나오면, 

평소 연극을 잘 안 보는 분들도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19세기가 배경인 이 작품

이 현대 관객에게도 공감을 얻을 것이

라고 자신했다. 전인철 연출은 “고전이

지만 관객이 수용하기 쉽게 연극이 만

들어져야 한다”며 “입센의 대사를 현

재의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걸 우선순위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아트센터 개관 25주년 기

념작인 ‘헤다 가블러’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 공연된다. 

다음 달 8일에는 국립극단이 이혜

영 주연의 동명 작품을 명동예술

극장에 올린다. 자연히 두 스타 배

우의 ‘연기 대결’이 화제가 될 수밖

에 없다.

　이영애는 “헤다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이혜영 선배님의 헤다를 통해서

였다”라며 “(동시 출연에) 처음에는 놀

라기도 하고 걱정도 됐다”고 웃었다. 그

러면서도 “이혜영 선배님의 헤다와 비

교해서 보는 것도 좋고, (우리의 대결

이) 연극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인

철 연출은 국립극단 ‘헤다 가블러’와의 

차별점에 대해 “LG아트센터라는 대극

장에 맞는 표현과 영상을 활용해 더 스

펙터클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소

개했다.� 하남현 기자

 여자 햄릿으로  이영애 ‘다시 봄’

8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 발표회에서 이영애는 ‘헤다’에 대해 “하나의 색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 

새로운 헤다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작은 사진은 ‘헤다 가블러’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 [사진 LG아트센터]

32년 만에 연극 무대 복귀

입센 원작 ‘헤다 가블러’ 주연 맡아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여성상 연기

내달 7일부터 LG아트센터서 공연

“전단지 주던 기억 아직도 생생”

관객들이 배우와 함께 뮤지컬 넘버를 

목청껏 부른다. 무대 위에 올라가 음료

를 마시며 배우의 연기 장면을 코앞에

서 볼 수도 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숨죽여 공연을 보

는 것이 당연시된 소위 ‘시체 관극’ 문

화에 반기를 든 뮤지컬 작품이 속속 관

객을 찾고 있다.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며 관객들이 보다 자연

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

도다.

　다음 달 31일까지 뮤지컬 ‘원스’의 공

연이 이어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

티움에선 다른 공연장에선 보기 어려

운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자신의 자리 

대신 무대로 향하는 관객 행렬이 이어

진다.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관객들은 

직접 무대 위를 밟을 수 있다. 무대 위에 

설치된 바에서 음료도 살 수 있다. 본 

공연 10분 전 배우들이 관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프리쇼’(Pre-show)를 연

주한다. 프리쇼 이후 관객들이 내려와 

자리를 잡은 뒤, 자연스럽게 본 공연으

로 이어진다.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던 ‘떼창’ 장

면이 뮤지컬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판

소리 뮤지컬 ‘적벽’은 지난 2, 3일 ‘싱어

롱(Sing-along) 데이’로 정해 배우와 

관객이 뮤지컬 넘버 ‘도원결의’를 커튼

콜 종료 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했다. 

20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이 

작품은 공연 중 관객이 추임새 소리를 

낼 수 있다.

　조선 시대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

기를 다룬 뮤지컬 ‘쉐도우 : 더 비기닝’

은 다른 뮤지컬과 달리 객석 내 의자

를 없앴다. 록 콘서트와 같이 ‘스탠딩 

무대’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오픈런

(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

한 상연) 형태로 열리고 있는 뮤지컬 

‘런던 레코드’의 경우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음료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남현 기자

떼창에 스탠딩 공연  록 콘서트 같은 뮤지컬

관객 참여형 ‘싱어롱 무대’ 확산

‘쉐도우:더 비기닝’ 좌석 아예 없애

‘적벽’은 관람객들 노래 합창 유도

음료 마시며 프리쇼 즐기는 경우도

뮤지컬 ‘원스’ 관객은 무대에 올라가 ‘프리쇼’를 즐길 수 있다



C8 2025년 4월 9일 수요일스포츠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 주간에 들어

서자마자 ‘날씨 변수’가 덮치고 있다.

  본격적인 마스터스 공식 일정 시작에 

앞서 주니어 이벤트인 드라이브, 칩 앤

드 퍼트 결승전이 열린 6일 오거스타 내

셔널 골프클럽은 뭉게구름이 많이 끼긴 

했으나 강한 햇빛이 오가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하지만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

서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저녁부터는 

비가 쏟아졌다.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대회

가 열린 5일과 이날 모두 낮 시간대 기온

이 섭씨 30도를 넘나들어 한여름을 방

불케 했던 오거스타는 천둥 번개를 동

반한 이번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

로 보인다.

   연습 라운드가 열리는 8일과 마스터

스의 대표적인 사전 이벤트인 ‘파3 콘테

스트’가 열리는 9일에는 비교적 맑은 날

씨 속에 50~68도가량(섭씨 10~20도)의 

기온을 보이겠다.

  대회 1∼4라운드가 펼쳐질 10∼13일

엔 현재로선 비 예보가 거의 없지만, 2라

운드가 열리는 11일에 흐리고 비가 올 가

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있다.

  대회 기간엔 하루 최저 기온이 50도 

안팎, 최고 기온은 68도 도 안팎으로 일

교차가 큰 편이다.  매년 4월 열리며 철

쭉이 상징물로 꼽히는 대회인 마스터스

는 최근 수년간 비를 비롯한 악천후로 

일정의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해 1라운드부터 악천후로 2시간 

30분 늦게 시작됐고, 2023년에도 강풍이 

불어닥치는 등 좋지 않은 날씨에 2라운

드가 도중 중단돼 다음 날로 미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MLB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LA다저

스 선수단과 7일 백악관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7∼9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3연전을 벌이기 위

해 워싱턴 DC를 찾은 다저스 선수

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격려·축하

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

럼프 대통령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에서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뛰었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을 

“시리즈(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

즈·NLCS) 최우수선수(MVP)”로 칭

하며 그와 악수했다.

  에드먼은 작년 포스트시즌 때 뉴

욕 메츠와의 NLCS 6경기에서 27타

수 11안타(타율 0.407), 1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23을 기록

하며 시리즈 MVP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먼에 대해 시

리즈 MVP를 차지할 정도로 “재능이 

많다”(a lot of talent)라고 칭찬하면

서 “(ALCS) 6경기에서 4할7리의 타

율과 11타점을 올렸다. 그것은 괜찮은 

성적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

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메

이저리그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세우며 내

셔널리그 MVP를 차지한 오타니 쇼

헤이와 악수하며 “영화배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백악관 방문 기회

가 있었으나 트럼프의 인종차별성 발

언에 반발하며 백악관 방문을 보이콧

했던 강타자 무키 베츠와도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월

드시리즈에서 다저스의 투수 교체를 

공개 비난한 일로 껄끄러웠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도 악수하며 격려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기

분이 상했던 로버츠 감독은 당시 “월

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백악관을 방

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워싱턴에

는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가는 것만으

로도 충분하다”고 불참 의사를 표했

으나 이날 행사에는 참석했다.

  미국 주요 프로리그 우승팀의 백악

관 방문은 관례처럼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인종차별 논

란 속에 일부는 반쪽짜리 행사가 되

기도 했다.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

드삭스 선수단은 2019년 5월 백악관

을 방문했으나 베츠를 포함한 핵심 선

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백악관을 찾지 않

았다.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

오커스타서 10~13일 열려

오타니에겐 배우 같다

껄끄러웠던 관계로 관심

로버츠 감독베츠도 인사

마스터스 올해도 날씨 변수

트럼프 에드먼은 MVP  재능 많아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6일 메츠전 경기 모습.

[Wendell Cruz-Imagn Images]

남자 프로골프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는 올해도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모습.�

LA다저스 백악관 방문

게레로 5억불 계약

블루제이스와 14년

최경주 2타차 단독 2위

PGA 챔피언스투어 하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26)가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4년 간 5억달러

의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다.

  MLB닷컴과 ESPN은 6일 “토론토

가 게레로 주니어와 14년 5억달러의 장

기 계약에 합의했다”며 “신체검사를 통

과하면 구단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고 보도했다.

  14년 5억달러는 총액 기준으로 MLB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다.

  후안 소토가 15년 7억6500만달러

에 뉴욕 메츠와 지난해 12월 자유계약

선수(FA) 계약했고, 오타니 쇼헤이는 

2023년 12월에 LA다저스와 10년 7억달

러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오타니는 계약 금액의 97%에 달하

는 6억8888만달러를 계약 종료 후인 10

년 뒤에 수령하는 지급 유예(디퍼) 계

약을 했다.

  현지 언론은 “디퍼 조항 때문에 오타

니 계약의 실제 가치는 약 4억6100만달

러로 내려간다”며 “게레로 주니어 계약

의 실제 가치는 소토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게레로 

주니어는 2019년 토론토에서 빅리그에 

데뷔했고, 7일 현재 MLB 통산 829경기

에 출전해 타율 0.287(3184타수 915안

타), 160홈런, 511타점, OPS(출루율+장

타율) 0.860을 올렸다.

최경주가 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

어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홀오브페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20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최경주는 6일 플로리다주 보카러톤

의 브로큰 사운드 올드코스(파72·7008

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

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

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11언더파 

205타의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에 

이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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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피터 황 변호사 폴 킴 변호사

PETER K. HWANG, ESQ. PAUL W. KIM, JD, MPH.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Columbia, MD T. 410.772.232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Annandale, VA T. 703.436.1444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교통
사고

합동법률사무소



구

인 

광

고

4월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VA, MD, PA, DC, WV, DE

LifeTime Energy

240-316-182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2025년 4월 9일 수요일C12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사실 

주말 가능한분 구합니다. 유무 경험자

443-386-0515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 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 과 토요일 또는 하

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플/파타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 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

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 방 렌트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

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터운 뉴그랜드 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

문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우 드스 탁 반 지하 단독.화 장실.침대 .출입문

별도.금연.MD

443-983-1880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or reg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hours 

/ week. Bachelor in data Analysis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Sampannee, Inc. at 2122 P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에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젼트  

라이센트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

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

금 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쉐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타

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세탁소/이미용/기타

버지니아  지역 

식당/식품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571.591.4455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2025년 4월 9일 수요일 C13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셰프/부주

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톤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센터빌 콜린 파월 초등학군 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2.5, 차고 2, 전부 마

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 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 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입주

571-239-6054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딛 없는 분도 가능 !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쓰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

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밝고 넓

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있슴). 

H-Mart 가까움.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애난데일 콘도  렌트$1,800 방1, 화1             

       세탁기 , 전부 리모델링 ,마루 ,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패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패어팩스 코스코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딸린 방하나

571-970-8048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잠만 주무실 

여자분, 유포 $750

703-581-2631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챈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

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2025년 4월 9일 수요일C14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첸틀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덱,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

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

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H 

Mart 가까움

703-813-8949

1.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유닛, 덱,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 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

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

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랜트수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 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ㅣ식당ㅣ카워시ㅣDC 건물ㅣ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샆(VA)

연매상-$850,000. 포텐샬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5,000상당의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 오리지날 )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티, DMV,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MD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

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

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

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

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

용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2025년 4월 9일 수요일 C15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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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사닥다리

콘크리트�보수���유리 이삿짐���재테크���건축���전기

건축���페인트

냉��난방

건�축 융�자



에어컨�히팅���핸디맨���건축���플러밍���카펫�크리닝���블라인드���마루���페인팅���이사���웨딩���부동산�

임업�멀칭���토지��들판��잔디��울타리��목초지�관리

� ���������
���  ���

��의 ���� ��!! 중앙일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워킹쿨러

플러밍

냉동

히팅

워터히터

전기

냉장

443.280.1873 Lee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joytechhvac.com

2025년 4월 9일 수요일 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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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Good morning Nick Andersons office

비서: 안녕하세요 닉 앤더슨 사무실입니다

Larry: Good morning Is Nick in the office?

래리: 안녕하세요 닉 사무실에 있나요?

Secretary: Im sorry Hes out of the office at the 

moment

비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Larry: Do you know when hell be back?

래리: 언제 돌아올까요?

Secretary: He said he would be in and out all day

비서: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라

고 그러셨어요

Larry: I really need to talk with him soon

래리: 급히 통화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Secretary: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비서: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Larry: Yes Tell him that Larry has tickets for the 

baseball game tonight if hes up for it

래리: 예 오늘밤 야구경기에 가고 싶으면 래리가 

티켓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Secretary: Ill give him your message 

비서: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Larry: Ask him to call me when he gets a chance

래리: 기회가 되면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전해주

세요

기억할만한 표현

▶ at the moment: 지금은 

At the moment I feel like staying home tonight 

(지금 기분으로는 오늘밤에는 집에 있을래)

▶ be up for (something): 좋아하다 ~을 하고 싶다 

Im not up for another day at work 

(하루 더 일하고 싶지 않아)

▶ get a chance: 기회가 있으면

If you get a chance give Helen my telephone number 

(기회가 되면 헬렌에게 내 전화번호 좀 알려줘)

be in and out (all day) ;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다

Larry is calling his friend Nick at his office 

(래리가 친구 닉의 사무실로 전화를 건다)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영어/스도쿠C18 2025년 4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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